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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주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부친탐색담 기능과 전승원리

강순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지도교수 현 승 환

이 연구의 목적은 <천지왕본풀이>,<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에 나타난 부

친탐색담의 기능과 전승 원리를 밝히는데 있다.그동안 부친탐색담은 서사 문학의

한 원형으로서 나라와 가문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이를 계승하는 측면의 의미 연

구에 주목하였다.신화는 유래와 근원을 알려주는 이야기다.그러므로 시조(始

祖),시원(始原)에 해당하는 아버지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그런

데 현실적인 삶에서 아버지가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이에 신화집단은 부친탐색

을 시도하게 된다.

제주도 무속 신화인 본풀이 세 편에 ‘부친탐색담’이 선명하게 드러난다.절대

신격을 노래하는 <천지왕본풀이>,무조신의 내력을 구송하는 <초공본풀이>,주

화관장신의 삶을 말하는 <이공본풀이>가 그것이다.부친 탐색을 중심으로 한 본

풀이 서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네 개의 공통 신화소를 추출할 수 있었다.‘결합

의 신화소’,‘부친탐색 신화소’,‘증여와 답례 신화소’,‘신직 해석 신화소’가 그것이다.

‘결합의 신화소’는 아버지의 출현 양상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천지

왕은 하늘의 존재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그러기에 결합 또한 일방적이다.

주자대선생은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존재로서 권위 또한 혼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 사라도령과 원강암이는 구덕혼사로 결합을 이룬다.그의 권위는 현실적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부친탐색의 신화소’는 탐색 과정에 나타나는 고통의 정도에 따라 서사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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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게 나타난다.대별왕 소별왕의 아버지 탐색은 정신적 결핍 때문이다.그

들은 박씨를 타고 하늘에 올라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그 과정은 고통 없이 수월

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초공 삼형제의 아버지 탐색은 어머니의 죽음 때

문이다.이는 육체적 결핍으로 중대한 문제를 유발하였다.외할아버지를 거쳐 아

버지를 만나게 되는 과정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으나,어머니의 삶이 아들에게

투영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고통의 양상을 추출할 수 있다.할락궁이의 탐색 동기

는 주체적 자각이다.열다섯이 되자 아버지 부재로 인한 사회적 결핍을 인식하게

된다.이에 부친 탐색에 나선다.서천꽃밭에 이르는 과정은 고난이 반복되는 구

조이며,합혈과 얼레빗 맞추기를 통하여 신분을 확인한다.이로써 아버지의 신격

에 따라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난의 강도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다음은 ‘증여와 답례의 신화소’로서 신직의 중복 여부에 따라 증여의 양상이 달

라지고 있다.천지왕은 하늘과 다른 세상인 이승과 저승을 증여하므로 신직 중복

이 없기에 ‘순수증여’라 말할 수 있다.주자대선생은 삼형제에게 무법(巫法)을 증

여한다.아버지는 이계의 사제자이며,아들은 인간세상의 사제자가 된다.이에 신

직 중복 양상은 혼합적이므로 ‘증여’라 할 수 있다.사라도령은 주화(呪花)를 증

여한다.사라도령과 할락궁이는 서천꽃밭 꽃감관으로 신직이 중복된다.또한 통

과의례를 거친 자에게만 증여되는 조건적 양상이 강하게 드러나기에 ‘교환’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은 ‘신직 해석 신화소’로서 뮈토스적인 이야기 요소들을 로고스적인 논리적

법칙으로 묶어주는 부분이다.<천지왕본풀이>에서는 이승법 저승법의 시원,<초

공본풀이>에서는 무법의 시원,<이공본풀이>에서는 수레멜망악심꽃의 시원으로

해석되며 종합 마무리 되고 있다.

이러한 부친탐색담이 신화 서사에서 중요한 구조로서 작용하고 있다면 제의의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할 수 있다.<천지왕본풀이>

에서는 절대 신격을 이양하는 것이며,<초공본풀이>의 무법 능력의 이양,<이공

본풀이>의 신성 주화의 이양 과정을 보여준다.

이로써 신앙민은 제의 과정에서 ‘부친탐색담’이 일으키는 의미 기능을 자발적으

로 수용하고 전승하기에 이른다.여기에는 세 가지 전승원리가 작용하고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첫째,‘관계의 강제성’이다.부자관계는 선택 사항이 아닌 강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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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결합이다.이에 신앙민은 본풀이의 상황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둘째,

‘인식의 자각성’이다.아버지와 아들의 구체적 표상 및 그 관계를 둘러싼 은유 작

용을 생각하다보면 자신의 경험과 유사함을 깨닫게 된다.이때 인식 작용이 확장

되며 그 심층적 의미를 자각하게 된다.셋째,‘상호 호혜적 통합성’이다.신과 무

당과 신앙민은 부자관계에서 출발하여 증여와 답례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신은 신앙민의 발원을 들어줌으로써 증여를 행하고,신앙민은 깊은 신앙심으로

이에 답례하게 된다.이처럼 제의와 본풀이가 내외적인 면에서 상호 호혜적 원리

에 따라 수용 전승되고 있기에 통합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본풀이에 드러난 ‘부친탐색담’이 신격의 위계를 정립하고,권

위 이양을 정당화하기 위한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더불어 제

의 속에서의 기능도 함께 고구하였다.이에 제주의 본풀이가 현재까지도 살아있

는 신화로 전승 되는 원리를 찾을 수 있었던 점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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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 무속 신화인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부친탐색담의 구조적

의미와 기능을 밝히는 것이다.우선 신화 서사에서 부친탐색담은 어떤 요소로 구성되

어 있으며,그 의미는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이를 바탕으로 부친탐색담이 제의 속

에서는 어떻게 소통되며 신앙민(信仰民)에게 전승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탐색이란 없는 것을 찾아 나서는 행위이다.‘부친탐색담’이란 부재한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과정과 결과의 서사로 이루어진다.넓은 의미에서 탐색담1)의 하위 영역으로

분류되면서 ‘심부담(尋父談)’이라 명명하기도 한다.2)여기서는 탐색의 원인과 과정 및

결과의 구성 요소를 추출하고 각각의 의미를 규명하게 될 것이므로 ‘부친탐색담’이라

이름 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부친탐색담을 연구하는 이유는 본풀이에 나타난 의미가 제의 과정에서 일정한 기

능을 담당하고 있으리라는 추론 때문이다.부친탐색담은 무속 신화와 건국 신화에서

표면화 되어 있다.무속 신화인 <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과 소별왕의 아버지 찾기

는 인세(人世)를 차지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중요한 전제로 작용하며,고구려 건국 신

화에서는 유리왕의 혈통과 능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보다 세밀하게 나타나

면서 고구려 건국과 통치의 정당성을 입증 완료하는 신화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처럼 부친탐색담은 신화 서사에서 뼈대가 될 만한 중심축으로 작용하고 있기에

제의과정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 전제해 볼 수 있다.신화는 제의 현장

에서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메시지의 역할을 한다.동시에 신화 밖 제의 참여자들의

욕구와 의식을 수용하며 서사에 반영한다.이런 측면에서 신화 속 의미와 제의의 기

1)국립민속박물관(2012),『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편 2권에 나타난 ‘탐색담’에 대한 정의는 ‘무엇

인가를 찾아 떠나는 탐색주지(探索主旨)를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 유형’이라고 나와 있다.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의 책 748쪽 참조.

2)이수자는 “아버지가 없는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성장하여 아버지를 찾아 떠나는 서사구조를 가

진 이야기들을 아버지 찾기담,부친탐색담,혹은 심부담(尋父談)이라 하며,선학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바 있는데,특히 이들은 심부담(尋父談)으로 말해져 온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이수자

(2009),「구비문학에 나타난 부친탐색 원형」,『구비문학연구』제28집,구비문학회,p.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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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유기적으로의 연결시켜 연구하면 신화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마

련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 일반신 본풀이 중 <천지왕본풀이>,<초공본풀이>,<이공본풀

이>를 그 대상으로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이 세 본풀이는 제주의 큰 굿 열두거리

제차에서 상위 신격의 본을 푸는 앞 세 번의 제차에서 주송(呪誦),전승되고 있어 신

화의 의미 기능과 제의에서의 기능을 밝히는데 유의미하다고 판단된다.이때 구송자

인 무당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일정한 틀을 가지고 메시지를 수용하고 전달하게 되는

데 부친탐색담이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그동안 의미 파악에 치중되어 온 ‘부친탐색담’에 대한 연구를 기능 영역

으로까지 확대하는 적극적인 시도라고 본다.신화와 제의는 성스러운 언어와 성스러

운 행위로써 그 둘은 분리된 채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고려되어야 할 중추적인 두 요인이다.그러므로 ‘부친탐색담’기능 연구

는 부친탐색담의 부분적인 의미를 넘어 제의 속에서 메시지가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

고 있는지 살펴보게 함으로써 신화와 제의의 상보적 관계를 규명하는데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더 나아가 ‘본풀이’가 살아있는 신화로서 현재에도 유의미하게 신앙민

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이유를 해명하는 기회가 되리라 본다.

2.선행연구 검토

‘부친탐색담’은 가부장제 전통의 사회적 맥락에서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인류는 가부장제 전통을 유지하며 가장(家長)으로서 아버지의 지위를 확고

히 하여왔다.대부분의 문화권에서 가문의 전통을 부계계통으로 잇고 있으며,자녀의

성(姓)도 아버지를 따르고 있다.혈통과 가문을 중시하던 전통사회에서 아버지와 자

녀는 불가분의 관계로 천합(天合)이라 표현되기도 하였다.따라서 아버지의 부재는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사회적으로 중대한 결핍 요소가 되었다.이러한 결

핍은 자녀의 사회적 성장을 방해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다.그러므로 아버지 찾기는

뿌리를 찾는 과정이며,곧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사회적 성공을 위한 전제를 마

련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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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적 양상은 문학에도 반영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이로써 보편

적이면서도 중요한 서사 원형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고,특히 세속적인 가족사의 문제

를 표층 구조로 하여 드러나게 된다.가족 집단은 태고 이래로 삶의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단위이다.생혼사(生婚死)의 반복적 흐름을 삶이라고 본다면 자식으로

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존재하는 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고스란히 신화 서사

에도 반영되어 드러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신화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변모하는

동안 아버지의 의미 또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신화시대의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천공적(天空的)존재로서 누구에게나 섬김의 대상이 되는 하늘로 생각되었다면 역사

시대의 아버지는 가문의 명맥을 이어나가며 부와 권위를 대대손손 증여하는 존재로

크게 부각되었을 것이다.효를 백행(百行)의 근본으로 삼았던 조선 사회에서는 자녀

가 아버지를 찾는 것은 효의 실천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의 선행연구는 대부분 ‘심부담(尋父談)’의 양상을 밝히고 그

것이 서사 문학의 한 원형을 형성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이루어졌다.대표적인 연

구로는 ‘심부담(尋父談)’모티프의 사적 맥락을 추적(주종연)3)하거나,‘심부담(尋父談)’의

전형적인 형태를 찾기 위한 연구(장덕순)4),또는 탐색 모티프의 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하

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한 연구(노영근)5),부친탐색 원형의 문학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정

립하기 위한 시도(이수자)6)등을 들 수 있다.한편 ‘심부담(尋父談)’이 지닌 현실적 성격

에 주목하여 ‘심부담(尋父談)’이 아버지라는 현실적 체험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

를 찾거나(정하영)7),무속신화에 반영된 가족의 일상적 삶을 중심으로 ‘심부담(尋父談)’의

맥락을 탐구(최원오)8)하기 위한 연구도 있다.또한 아버지 탐색과는 반대로 부친살해 모

티프에 담긴 창조적 주체의 입사적 성격을 규명(김영희)9)하는 연구도 있다.

우선 주종연(1981)은 『삼국사기』 「동명왕편」과 「유리왕편」에서 출발하여 이규보

3)주종연(1981),「한국문학의 한 원형에 대한 고찰」,『어문학』1,국민대,pp.35-51.

4)장덕순(1986),「심부담고」,『한국문학의 연원과 현장』,집문당,pp.220-225.

5)노영근(2000),「이야기문학에 나타난 가족탐색 연구」,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pp.119-187.

6) 이수자(2009),「구비문학에 나타난 부친탐색 원형」,『구비문학연구』제28집,구비문학회,

pp.205-240.

7)정하영(2010),「심부담의 연원과 문학적 형상화」,『한국고전연구』제21집,한국고전연구학회,

pp.5-30.

8)최원오(2005),「무속신화,그 속에 반영된 가족의 일상적 삶과 의미」,『국문학연구』제13호,국

문학회,pp.8-32.

9)김영희(2012),「한국 구전서사 속 부친살해 모티프의 역방향 변용 탐색」,『고전문학연구』제41

집,고전문학연구학회,pp.32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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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오언시 「동명왕편」과 『청구야담』의 「청취우약상득자」 그리고 이효석의 「메밀

꽃필무렵」에서 ‘심부담(尋父談)’모티프를 구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이를 통

하여 우리 근대 단편 소설 형성은 일본을 중개자로 한 서구문학의 영향이 지대한 것이라

는 일면적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 자체의 내재적이고 자생적인 모티프를 연원으로 생성된

것임을 입증하려 하였다.즉,이들 작품에 나타난 ‘심부담(尋父談)’모티프가 우리 단편 소

설에 흐르는 최고(最古)의 원형 중 하나임을 밝히려 하였다.이를 통하여 사기-서사시-설

화-단편소설에 전해지는 사적 맥락을 추적하려 하였다.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심부담 원

형이 발전적 단계를 거쳐 전승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 발전의 요소와 동력을

찾아내지는 못하였다.단순히 ‘심부담(尋父談)’모티프가 서술 내용에 들어있음을 확인하

며 그 연속성을 인정해야 한다10)고 하였다.

노영근(2000)은 ‘이야기 문학에 나타난 가족 탐색 연구’를 통하여 탐색 모티프의 사례를

유형별로 검토하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한 시도를 거시적 관점에서 진행하였다.가족을 구

성하는 父-母-子의 복합적 관계를 토대로 탐색의 대상에 따라 남편탐색 모티프,아내탐색

모티프,친부탐색 모티프로 나누어 고구(考究)하였다.이를 통하여 남편탐색은 신화와 민

담에서 나타나며,아내탐색은 민담과 소설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부친탐색화소가

신화,민담,소설 모두에서 찾아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모친탐색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 점은 흥미롭다.또한 친부탐색담에 나타나는 탐색은 입사식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

악하였는데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가문 중심 사상의 반영이라고 해명하고 있다.11)이처럼

주제별 각 편의 탐색 화소는 적당하게 추출되었지만,이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점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이수자(2009)는 구비문학 자료에 나타난 부친탐색 원형에 주목하여 문학사적 의미와 그

위상을 논한 바 있다.무속신화 중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 포함)>,<초공본풀이>,

<제석본풀이>,<이공본풀이>를 자료로 검토하고 있다.문헌신화 중 <동명왕 신화>,<고

려 왕건 신화>를 그 자료로 하여 부친탐색의 의미를 찾고 있다.또한 민담의 문헌자료로

는 「청취우약상득자」,구비전승자료로는 「저녁에 심어서 아침에 따 먹는 오이」와

「성을 찾은 아이」를 대상으로 논의하고 있다.그중 무속 신화에 나타난 ‘심부담(尋父

談)’을 여러 편의 사례로 고구한 점은 의미 있게 생각되며 <베포도업침>은 우리 나라 최

10)주종연,위의 논문,pp.35-51.

11)노영근,위의 논문,pp.11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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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의 부친탐색담이었다고 거론하고 있다.하늘을 아버지로,땅을 어머니로 인식했던 대우

주적 신화의 세계관을 들여다보면서 최초의 ‘심부담(尋父談)’은 웅장한 한 편의 대우주적

서사시였다12)고 한 점은 흥미롭다.하지만 구비문학의 부친탐색담을 우리 민족의 풍부한

신화적 상상력에 바탕하고 있었던 것이라 확대해석한 경향이 있으며,현실적인 가족관계

의 이합집산과 신화집단의 이상과 소망이 반영되는 측면을 소홀히 한 것은 아쉬운 점이

다.

정하영(2010)은 ‘심부담(尋父談)’이 아버지라는 현실적 체험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를 찾는 논의를 전개하였다.주몽시대의 금와왕이 계부(繼父)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신화시대에서 역사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아버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음을 드러내는

현실적 반영이 신화서사에 나타나고 있음을 고구하였다.나아가 유리왕이 아버지 주몽을

찾기 위한 탐색 과정은 그 구체성과 단계성으로 보아 역사시대로 진입한 이후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버지의 절대적인 위치를 알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였다.또한 한문소설과 국문

소설에 나타난 ‘심부담(尋父談)’의 다양한 수용과 변용은 아버지 찾기 화소가 우리 사회에

서 흥미성과 교훈성을 동시에 갖춘 소재로서 많이 선택될 수 있는 중요 화소였음을 논의

하고 있다.하지만 소재 측면의 논의에 머문 아쉬움이 있으며 우리 서사 문학의 본질과

특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심층적 탐색의 필요성을 과제로 남기기도 하였다.13)

그 외에도 최원오(2005)는 무속신화에 반영된 가족의 일상적 삶을 중심으로 맺어지고

편입되는 양상을 살피고 있다.이때 가족 간의 오해로 인해 버려지는 모티프로 인하여 갈

등이 유발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심부담(尋父談)’의 맥락을 논의하고 있다.14)

김영희(2012)는 부친살해 모티프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려는 창조적 주체의 입사

적 성격을 규명하여 아버지 탐색과는 다른 방향의 해석 틀을 제공하고 있다.15)

이처럼 구비문학과 문헌설화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나

그것은 주로 소재 측면의 논의였으며,표층에 드러난 ‘심부담(尋父談)’의 양상을

통시적으로 엮어나가는데 그쳤다.또한 ‘심부담(尋父談)’형성의 시원을 <천지왕본

풀이>계 창세 신화에서 찾으며 천부지모의 대우주적 세계관과 우리 민족의 신화

적 상상력의 원대함을 피력하고 있지만 이때 왜 아버지 찾기 화소가 신화에 뚜

12)이수자,위의 논문,pp.205-240.

13)정하영,위의 논문,pp.5-30.

14)최원오,위의 논문,pp.8-32.

15)김영희,위의 논문,pp.32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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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한 서사로서 표면화되고 구조화되며 전승되고 있는지에 관한 이유는 해명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재적 측면을 벗어나 ‘부친탐색화소’

의 구조적 의미와 기능을 구명하는 일이 필요하다.더불어 제의 속에서도 일정한

기능을 하면서 중심축으로 전승되고 있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이에 제주

일반신본풀이에 나타난 부친탐색의 구조와 의미를 밝히고 제의에서의 전승 원리

를 규명하는 것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

3.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우선 제주 무속 신화 중 세 편의 본풀이 <천지왕본풀이>,<초공

본풀이>,<이공본풀이>의 서사 구조 분석을 통한 공통 신화소16)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활용할 자료는 현용준의 『제주도 신화』를 기본 텍스트로 정하고자 한다.17)

현용준은 제주도 굿의 진행 순서를 그대로 녹음 채록하고 정밀한 주석을 달아 해설한 제

주도 무속지의 결정판이라 할 만한18)『제주도 무속자료사전』을 출간하였는데19),그 1차

자료 수집 후 일반 독자를 위하여 표준어와 방언을 곁들인 절충적 방식을 사용하여 『제

주도 신화』를 세상에 내어놓은 바20)있다.

제의 현장에서 구송되는 본풀이 1차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더욱 바람

16)『한국민속문학사전』설화편 2권에 ‘신화소’에 대한 정의는 ‘신화의 기본적인 최소 구성 단위’

라고 나와 있다.집필자 오세정은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신화소(神話

素)의 개념은 레비스트로스(C.Lévi-strauss)가 사용하면서 보편화되었다.구조주의 언어학의 영향을

받은 레비스트로스는,언어의 기본 요소인 음소,형태소와 같이 신화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

요소를 신화소로 상정했다.이것은 보통 신화 속에서 이야기되는 중요한 관계들을 묶어서 표현하는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진다.예를 들어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가 그의 아버지를 죽이다.”와

같은 문장이 신화소이다.신화소는 단순히 신화 줄거리의 일부를 짧게 요약한 것이 아니라,신화의

의미들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계들의 복합체를 표현하는 문장들이다.오이디푸스가 아버지

를 죽인 것은 전체 신화의 다른 신화소들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들이 그 신화의 의미를

드러낸다.신화소의 개념을 엄격하게 사용하지 않고 다만 신화적 성격을 지닌 화소(話素)나 소재 정

도로 두루뭉술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신화는 다른 이야기 갈래와 달리 그 내용이 주로 창조나

기원에 관한 것이다.따라서 인간 창조,천지개벽,신성한 존재의 출현,신이한 행적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데,이를 신화소라고 칭하기도 한다.”위의 책 230쪽 참조.

17)현용준(1996),『제주도신화』개정판,서문당.

18)장주근(2001),『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역락.

19)현용준(2007),『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각.

20)현용준의 『제주도신화』는 1976년 서문당에서 출간되었고,『제주도무속자료사전』은 1980년

신구문화사에서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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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겠으나 화소 분석을 기반으로 한 논의 전개이므로 서사 구조의 차이점은 없는 것으

로 판단되어21)일반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엮어 놓은 이 책을 기본 자료로

삼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제주 무속 신화 중 세 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는 이

유는 첫째,‘부친탐색화소’가 뚜렷하게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둘째,제주 무속의 상위

신격에 해당하는 앞 제차(祭次)에 불리며 ‘부친탐색화소’의 특성이 중첩,연계되고 있기

때문이다.하나의 예를 들자면,<천지왕본풀이>에서는 아버지가 천상적 존재,<초공본풀

이>에서는 천상과 지상을 잇는 중간계에 사는 존재,<이공본풀이>에서는 현실적 존재이

면서도 서천꽃밭이라는 비현실계로 이동한 존재로 그려져 그 위계성을 짐작하게 된다.

스티스 톰슨(StithThompson)은 하나의 설화가 전승력을 갖기 위해서는 비상하고도

주목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하며,그것이 바로 화소(motif)라고 이야기하였다.22)

그런데 이 연구의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 편의 본풀이 <천지왕본풀이>,<초공본

풀이>,<이공본풀이>에는 ‘부친탐색화소’가 가장 중요하게 기능하면서 신화를 이끌

어나가고 있다고 보아 그 전체를 ‘부친탐색담’이라 명명하였다.이에 그 맥락에 따라

서사 원리를 추출하게 될 것이다.

엘리아데(MirceaEliade)의 신화 구조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종교적 인간

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시간과 공간,자연의 사물이나 인간의 역사 또한 단순한

어떤 원초적인 것들에게 말을 건네며 소통하는 순간 인간은 종교적 인간으로 태

어난다고 한다.그런데 이때 체험한 종교와 신화의 세계는 상징으로서만 표현 가

능하다고 하였다.언어가 아닌 상징으로 표현되었기 떄문에 언어만큼 분명한 문

법 체계를 갖추지 못하겠지만,상징도 넓은 의미에서는 인간의 표현 양식의 범주

에 들어가므로 어느 정도 해석학적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 하였다.엘리아데는

종교적 상징의 원리를 밝히면서 우주 자연과 인간은 하나의 동일화 원리로 연결

21)『제주도신화』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나타난 세 편 본풀이의 서사적 차이점을 분석한

바,<천지왕본풀이>에서 아버지를 찾기 위하여 소별왕 대별왕이 하늘에 올랐다.이때 『제주도

신화』에서는 천지왕이 반가이 맞았다고 하였으나,『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는 더 이상 천

지왕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초공본풀이>에서는 큰 서사적 차이점은 없었으며,방언의 해

설을 통한 고유명사 사용이 두드러진 점이 다르게 나타났다.<이공본풀이>에서는 아버지의 이

름이『제주도신화』에서는 사라도령,『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서는 원강도령으로 다르게 나타

났다.『제주도신화』에서는 제인장자 집 작은 딸을 죽여 묻어두었고,『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

서는 그 대목이 빠져 있었다.이들은 부친탐색담에 큰 영향을 주는 서사의 축은 아니라고 판단

되기에 자료 『제주도신화』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2)스티스 톰슨,윤승준,최광식 공역(1992),『설화학 원론』,계명문화사,pp.50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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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고 보았다.인간은 이 세상에서 무의미하게 조각난 존재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넓은 구조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다.또한 종교 상징은 인간의 실존적 가치를 생각하게 해 준다.원시인은 우주에

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고 세계를 향해 열려있다고 느낀다.상징의 우주적

가치는 주관적 상황에서 벗어나 개인적 체험의 객관성을 인식시켜준다고 하였

다.23)이를 바탕으로 세 편의 본풀이 <천지왕본풀이>,<초공본풀이>,<이공본풀

이>에는 부친탐색화소가 어떠한 종교 상징의 원리로 의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파

악하게 될 것이다.

신화의 내용은 비합리적이며 비현실적인 의미들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하

지만 전승자들은 인간 세상에서 실현될 수 없거나 인간의 인식 범주 속에서 벗

어나는 예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신화를 사실로 인식하고,진실로 수용하며 공

동체의 집단의식 속에 각인시킨다.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의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가 성립해야 한다.하나는 수용자가 비합리와 비현실을 합

리와 현실로 받아들이는 인식구조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비합리

적이고 비현실적인 신화 속에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호

적 장치가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이다.

전자는 원시의 신화집단은 비논리적이며 우매하다는 진화론적 관점의 오류를

가지고 있다.신화는 현재에도 계속 전승되고 있기 때문이다.후자의 경우,신화

의 표층적 의미를 넘어서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집단의식 속에 각인하

고 있다는 점을 깊이 있게 구명해 볼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심층적으로는

어떠한 기호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표층적 의미를 넘어 심층적인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의 백과사전과 총체적 의미체계에 관한 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움베르

토 에코(UmbertoEco)에 따르면 하나의 기호는 연결되어 있는 많은 개념망을

통해 또 다른 기호작용을 일으킨다.24)이는 비현실적인 표층의미가 어떻게 수용

가능한 심층의미가 되는지를 설명해줄 수 있는 기호학적인 방법이다.이는 신화

의 의미와 기능을 규명하는데 기호학적인 방법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이다.

23)미르치아 엘리아데,이은봉 옮김(2011),『신화와 현실』,한길사,pp.27-33.

24)움베르토 에코,김광현 옮김(2000),『기호』,열린책들,pp.1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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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글에서는 본풀이가 제의에 참여하는 신과 무당과 신앙민들의 의사

소통의 메시지로 작용하고 있음을 전제 한다.본풀이에서 신은 무당과 신앙민들

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고,신앙민과 무당은 재발신을 통하여 자신들의 기원이 이

루어지길 바라는 증여와 답례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진다.이는 본풀이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놓여 있는 기호작용임을 말하는 것이다.따라서 이 연구는

기호학적 방법을 원용하여 <천지왕본풀이>,<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에 나타

난 심층적 의미를 해명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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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친탐색담의 구조와 의미 

부친탐색담은 문화인류학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아버지의 존재와 부재는 생활양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아버지의 부재는 질서의 미분화를,반대로 아버지의 존재는

힘의 실재를 뜻하였다.어머니는 자식을 낳아 기르는 존재로서 눈앞에 현존한 반면 아버

지의 존재나 신원은 밝혀지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아버지는 사냥과 전쟁을 위해 자주 집

을 떠나야 했고,집단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조직적 체계 속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모계제 사회가 근간을 이루던 인류의 초기 문화 단계에서는 아버지가 특정한 그 누

구를 지칭할 필요도 없었다.하지만 점차 농경문화를 형성하고 집단의 역할과 질서를 강

조하게 되면서 아버지의 부재는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어린 시절 아들은 아버지의 존

재를 의식하지 않으나,아버지가 될 나이에 이르면 비로소 그의 존재에 대해 탐색을 시작

한다.제주도 일반신본풀이 중 이러한 부친 탐색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 신화소를 분석하고,그것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전승양상

1-1.<천지왕본풀이>

큰 굿 열두거리를 시작하는 초감제 가운데 맨 앞에 구송되는 본풀이이다.먼저 ‘베

포도업침’이라 하여 천지개벽,천지창조,우주창조의 기원이 설명되고,다음은 천지왕

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는 <천지왕본풀이>로 이어진다.여기서는 <베포도업침>에

관한 내용은 생략하고,인류의 문화기원을 담고 있는 <천지왕본풀이>부분을 그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논의하고자 한다.제주 지역 <천지왕본풀이>는 다음과 같이 9개의 채

록본이 자료로 소개된 바 있다.25)

ⓛ 문창헌 本(문창헌,『풍속무음』,1929)

② 박봉춘 本(赤松智城․ 秋葉隆,『조선무속의 연구』,1937)

③ 김두원 本(김두원,『제주무가집』,1963)

25)김헌선(1994),『한국의 창세신화』,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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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단위 의미단위 신화소

⇩ ⇩ ⇩

천지왕이 꿈을 꾸고 지상으로 내려옴 ➡ 1.천지왕과 ➡ 결합

④ 고창학 本(진성기,『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1968)

⑤ 이무생 本(진성기,『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1968)

⑥ 고대중 本(장주근,『한국의 민간신앙』,1973)

⑦ 강일생 本(임석재,『제주도 17호』,1974)

⑧ 안사인 本(현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1980)

⑨ 정주병 本(현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1980)

그런데 최근 본풀이와 의례 제차를 구연할 수 있는 큰심방들이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

고 타계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후학들이 최근에 자료를 채록 전사하여 소개하고

있어 그 소중한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26)또한 의례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문화

행사로서 굿이 행해지는데 이때 자료도 함께 채록 보고되고 있어 그 의의가 크다.앞으로

도 이러한 작업은 계속되어야 하며,제주 본풀이가 현재에도 살아있는 생생한 신화가 되

도록 해야 할 책임을 공감하게 된다.앞으로는 이 자료들도 채록본 목록에 소개되고 널리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⑩ 이중춘 本(문무병,『제주도큰굿자료』,1998)

⑪ 이용옥 本(허남춘,『탐라문화총서』,2009)

⑫ 양창보 本(허남춘,『탐라문화총서』,2010)

⑬ 고순안 本(허남춘,『탐라문화총서』,2013)

이본에 관한 자세한 연구는 다음의 과제로 미루어두며,이 연구에서는 ⑨ 정주병 本(현

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1980)을 기본으로 하여 일반 대중들이 읽기 쉽도록 재구성

한 『제주도신화』를 사용하여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구조를 분석하면 5개 의미 단위로 묶을 수 있으며 여기에서 4

개의 신화소를 추출할 수 있다.

26)허남춘 외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2009),『이용옥 심방 본풀이』,보고사.

허남춘 외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2010),『양창보 심방 본풀이』,보고사.

허남춘 외 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2013),『고순안 심방 본풀이』,보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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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장자를 징치하고 총맹부인과 배필을 맺음 총맹부인의 결합

⇩ ⇩ ⇩

총맹부인이 쌍둥이를 낳음

➡
2.대별왕 소별왕의

아버지 탐색

➡
부친

탐색

두 아들에게 증표인 박씨를 줌

두 아들은 박씨 줄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감

용상의 왼쪽 뿔이 지상으로 떨어짐
➡

3.아버지와 아들의

상봉천지왕이 나타나 형제와 만남

⇩ ⇩ ⇩

이승은 대별왕이,저승은 소별왕이 다스리게 함.
➡

4.이승과 저승 차지

경쟁
➡

증여와

답례소별왕이 대별왕을 속이고 이승을 차지함

⇩ ⇩ ⇩

이승이 혼란스러워 소별왕이 대별왕에게 간청함
➡ 5.법과 질서 세우기 ➡

신직

해석대별왕의 도움으로 인간 세상의 질서를 바로 세움

1-2.<초공본풀이>

큰 굿의 제차 가운데 초공맞이 거리에서 구송되는 본풀이다.이 본풀이는 무조신

(巫祖神)의 내력담으로서 본토에서는 <당금애기>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현재까지

소개된 채록본은 다음과 같다.또한 최근 『탐라문화총서』를 통하여 <초공본풀이>

채록본 3편이 더 소개되고 있다.

ⓛ 박봉춘 本(赤松智城․ 秋葉隆,『조선무속의 연구』,1937)

② 김명윤 本(진성기,『남국의 무가』,1968)

③ 김병효 本(진성기,『남국의 무가』,1968)

④ 고대중 本(장주근,『한국의 민간신앙』,1973)

⑤ 안사인 本(현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1980)

⑥ 이중춘 本(문무병,『제주도무속신화』,1998)

⑦ 이용옥 本(허남춘,『탐라문화총서』,2009)

⑧ 양창보 本(허남춘,『탐라문화총서』,2010)

⑨ 고순안 本(허남춘,『탐라문화총서』,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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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단위 의미단위 신화소

⇩ ⇩ ⇩

초공의 어머니는 노가단풍 아기씨이고

아들은 본맹두,신맹두,삼맹두임.
➡ 1.조상내력

➡ 결합

천하 임정국대감과 지하 짐진국부인은 원불수륙제

를 들여 노가단풍 지맹왕 아기씨를 낳음.
➡

2.원불수륙제와

아기씨 탄생

두 부부는 노가단풍 아기씨가 열 다섯 살이 되는

해,딸을 방안에 가두고 옥황상제의 명으로 하늘

로 올라감

➡
3.부모의 출타와

가두어진 아기씨

황금산 도단 땅 주자 선생이 주년국 땅에 와 아기

씨 원명을 잇고자 한다며 요령을 흔들어 방 자물

쇠를 열고 아기씨 머리를 세 번 쓸어 냄.
➡

4.주자 선생과

아기씨 관계 맺기
계집종이 주자선생의 고깔 귀 한쪽과,장삼 자락

한쪽을 끊어 둠.

달포가 지나가니 아기씨 육신에 변화가 일어남.

소식을 들은 대감 부부가 지상으로 내려와 딸의

임신을 알고 집에서 쫓아 냄
➡

5.아기씨 임신과

부모로부터 축출

쫓겨난 아기씨와 계집종은 산에 올라 아기씨의 머

리를 거둬 올려 건지를 해줌.
➡

6.아기씨 건지

올리기

청수와당,흑수와당에 도착하여 거북사자의 도움

으로 바닷길을 건넌 후,한 쪽 귀 없는 고깔과 한

쪽 자락 없는 장삼이 걸려 있는 절 문 앞에 도착

함.
➡

7.고행 끝 남편

상봉

고깔 귀와 장삼 자락을 서로 맞대어 보니 계집종

이 끊어낸 것과 꼭 들어맞음.

중은 부부살림을 할 수 없어 불도 땅에 내려감. ➡
8.불도 땅에서

독립생활

⇩ ⇩ ⇩

불도땅에서 삼형제를 낳음 ➡
9.아기씨 출산과

양육
➡

부친

탐색

여기에서는 ⑤ 안사인 本(현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1980)을 중심으로 한 『제

주도신화』를 기본 텍스트로 하여 분석하였다.<초공본풀이>는 어머니 자지멩왕아기씨

의 서사와 초공 삼형제의 서사가 반복되는 중첩구조를 보여주면서 진행된다.이 연구

는 부친탐색을 중심으로 한 서사에 중심을 두었기에 후반부 초공삼형제를 주인공으

로 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서사 단락을 구조 분

석하면 <초공본풀이>는 다음의 15개 의미단위와 4개의 신화소를 추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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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형제는 ‘아비 없는 호래자식’이라고 구박을 받고

자라지만 서당 안에서 글도 장원,활도 장원이 되

어 감

삼형제가 열 다섯 되는 해,배좌수와 팥죽 파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함.
➡

10.십 오세 과거

시험 고난사삼천선비의 방해로 급제가 취소되었으나,활쏘기

로 삼형제는 다시 과거 급제함.

삼천 선비들의 간계로 죽은 어머니를 구하고자 주

자대선생을 찾아감.
➡ 11.아버지 상봉

⇩ ⇩ ⇩

주자대선생은 천지문(天地門)이라 새겨진 천문기

구를 만들어 주고 큰아들은 초감제,둘째 아들은

초신맞이,작은아들은 시왕맞이 상을 받게 함.

➡ 12.무법 전수

➡
증여와

답례

불도땅 너사메너도령과 의형제를 맺고 오동나무와

말가죽으로 북과 장고를 만들어 삼천천제석궁에

갇혀있는 어머니를 구함.

➡ 13.어머니 살려내기

무악기는 너사메너도령에게 지키게 하고 쇠철이

아들을 통해 요령과 천문 상잔,칼을 만들어 삼천

선비를 죽임. ➡
14.무법 형제 맺기와

체계 갖추기
삼형제가 원수를 갚느라 무구를 만들고 굿하는 법

을 시작하게 됨.

⇩ ⇩ ⇩

그 시절 유정승이 낳은 딸이 자라면서 수없이 죽

을 고비를 넘기던 중 육관대사에게 얻은 엽전 여

섯 푼을 찾자 몸이 좋아지고 영감을 얻음.

➡

15.유정승 따님

아기의 무당 선생

되기

➡
신직

해석

유씨 부인이 자부장자집 딸아기의 죽음을 예감하

고 삼시왕에게 기구하여 연물과 삼멩두를 받아와

처음 굿을 하여 완쾌시켜 무당으로 천하를 울림

심방선생이 되어 굿법을 마련함.

1-3.<이공본풀이>

큰 굿에서 초공맞이 다음 제차인 이공맞이에서 구연되는 본풀이다.이 본풀이는 두

번째 제차인 불도맞이에서도 불린다.생불할망이 하늘에서 꽃씨를 받아다 생명꽃을

피우는 대목으로부터 서천꽃밭 화소가 등장한다.그 후 열두 거리 큰 굿에서 서천꽃

밭에 꽃을 타러 가는 관련 서사를 볼 수 있다.그런 점에서 서천꽃밭은 중요한 신화

소인데 이 꽃밭을 관장하는 꽃감관,즉 ‘꽃부리’의 내력담을 담고 있다.그동안 <이공

본풀이>는 문학성이 뛰어나고 인정하는 연구자27)들에 의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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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단위 의미단위 신화소

⇩ ⇩ ⇩

김진국과 임진국이 자식이 없어 동개남절에 함

께 불공드림
➡

1.사라도령과

원강암이 출생과

결혼

➡ 결합

김진국은 아들을 낳고 임진국은 딸을 낳아 사돈

을 맺어 구덕혼사를 지냄.

스무 살이 가까워 갈 때 사라도령에게 서천꽃밭

꽃감관을 살러 오라는 옥황의 전갈이 내려옴.
➡ 2.서천꽃밭 이동

원강암이에게 태기가 있었으나 사라도령을 졸라

함께 서천꽃밭으로 향함.

사라도령은 원강암이를 장자집 종으로 팔아놓고,

아들을 낳으면 ‘신산만산할락궁이’,딸은 ‘할락댁

이’라 이름하라며 얼레빗 반을 주고 떠남.

➡ 3.장자집 고난

⇩ ⇩ ⇩

원강암이는 재인장자의 합궁 요구를 물리치고

아들을 낳음 ➡
4.할락궁이 출생과

고난
➡

부친

탐색
합궁 요구를 거절한 모자는 모진 노역을 당함.

록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그리고 앞서 밝히었듯이 최근에도 자료로 채록되고 있

다.

ⓛ 문창헌 本(문창헌,『풍속무음』,1929)

② 박봉춘 本(赤松智城․ 秋葉隆,『조선무속의 연구』,1937)

③ 고산홍 本(진성기,『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1968)

④ 조흘대 本(진성기,『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1968)

⑤ 고대중 本(장주근,『한국의 민간신앙』,1973)

⑥ 안사인 本(현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1980)

⑦ 현금순 本(강정식 채록,1987)

⑧ 이승순 本(문무병,『제주도무속신화』,1998)

여기에서는 ⑥ 안사인 本(현용준,『제주도무속자료사전』,1980)을 중심으로 한 『제

주도신화』를 기본 텍스트로 하여 분석하였다.자료의 내용을 토대로 서사 단락을 구조

분석하면 <이공본풀이>는 9개 의미 단위와 4개의 신화소로 정리된다.

27)현원필(1999),「문학교과에서의 서사무가 지도연구-이공본풀이를 중심으로」,제주대학교 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p.10.



- 16 -

할락궁이가 열 다섯 되었을 때 아버지 간 데를

묻자 얼레빗 한쪽을 아들에게 넘겨 줌
➡ 5.아버지 탐색

장자집 개를 메밀범벅으로 따돌리고 수만 리를

지나 서천꽃밭에 도착함

서천꽃밭 입구에 맑은 연못가에서 얼레빗을 맞

추어 부자지간임을 확인함.
➡ 6.아버지 상봉

할락궁이는 어머니가 장자에게 고문을 받고 돌

아가신 것을 알게 됨.

⇩ ⇩ ⇩

아버지는 서천꽃밭 꽃을 따 주며 꽃을 뿌려 원

수를 갚고 재인장자 작은 딸은 살려두었다가 환

생꽃을 뿌려 어머니를 살리라고 이름

➡
7.꽃을 주며

쓰임 설명
➡

증여와

답례
할락궁이는 웃음판,싸움판,수레멸망악심꽃을

뿌려 원수를 갚고,환생꽃을 뿌려 어머니를 살림
➡ 8.어머니 살리기

⇩ ⇩ ⇩

어머니와 함께 서천꽃밭으로 가 아버지를 상봉

하고 꽃감관 자리를 물려받음
➡ 9.서천꽃밭 좌정 ➡

신직

해석

위의 세 편 본풀이의 서사 단락 분석과 의미 단위 묶음을 토대로 살펴보면 다음 네 가

지의 공통 신화소를 추출할 수 있다.즉,‘결합의 신화소’,‘부친탐색의 신화소’,‘증여와 답

례 신화소’,‘신직해석의 신화소’이다.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공통 신화소의 양상

천지왕본풀이

신화소

초공본풀이

신화소

이공본풀이

신화소

결합의 신화소 1 1,2,3,4,5,6,7,8 1,2,3

부친탐색의 신화소 2,3 9,10,11 4,5,6

증여와 답례 신화소 4 12,13,14 7,8

신직해석의 신화소 5 15 9

<표1>을 정리하면,<천지왕본풀이>에는 본풀이의 일반적 유형인 ‘신격해설-좌정유래

의 해설-신의 직능해설’의 전형성이 드러나면서 부친탐색화소가 중심 화소로 기능하고 있

음을 알게 된다.즉,아버지의 신격에 의하여 이승과 저승을 증여받고 이승법과 저승법을

만들었다는 틀로 요약된다.<초공본풀이>는 어머니 자지멩왕아기씨의 서사가 전반부를

이루고 있어,신격해설부분이 확장되었다고 판단된다.이는 <초공본풀이>에 어머니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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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의 존재로 부친탐색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에 본풀이의 진실성을 높이고,제의의 효험

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확장된 것으로 보이며,초공 삼형제의 탐색과 아버지의 증여 과정

또한 다른 두 편의 본풀이에 비해 자세하게 기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공본풀이>

는 현실의 이상향으로 서천꽃밭을 설정하고 있는데,좌정유래와 신의 직능 해설을 위한

서사가 균형 있게 제시되면서 현실과 신화의 삶이 동일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결합의 신화소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서사 전개는 부친탐색화소를

중심으로 크게 네 가지 공통된 영역의 화소로 정리하였다.그것은 ‘결합의 신화소’,‘부

친탐색 신화소’,‘증여와 답례 신화소’,‘신직 해석의 신화소’이다.

이 글에서는 결혼의 성립이 나타난 서사 단락을 중심으로 하여 ‘결합의 신화소’라 명명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일반적으로 결합의 신화소는 천부지모의 양상으로 드러난다.이때

天은 하늘이라는 공간적 의미가 강조된 경우지만,공간적 개념 속에 담긴 심층 의미를 파

악해 보면 ‘하늘같은 존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이는 땅의 존재,가시적인 존재와는 다

른 특성을 지니며 신이하고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결합을 시도하고 있다.세 편의

본풀이를 통하여 아버지의 존재와 결합이 위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즉,천지왕은 하늘의 존재,주자대선생은 비현실의 이계적 존재,사라도령은 땅의

현실적 존재이지만 아들이 태어나기 전 서천꽃밭이라는 제 3의 공간으로 이동하는 존재

로 표상되고 있다.이는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한 근원적 물음에 대한 신앙민들의

의식의 반영이기도 하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이 결합의 신화소는 천지왕이 천지개벽을 시작으로 존재하게 됨

을 알 수 있다.28)<천지왕본풀이>는 창세신화로 분류되는 가운데 제주도 큰 굿에서 초감

제 때 <베포도업침>후에 구송된다.초감제는 많은 신들을 함께 신청에 맞이하고 대접하

는 제의이다.이때 여러 신들이 하강할 때와 장소를 신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제차

로 종합영신의례라 할 수 있다.신화집단은 신들에게 때와 장소를 알려주는 것을 ‘날과

국 섬김’이라고 명명하는데 시공간을 간단히 설명하지 않고,시공이 마련된 시원부터 주

송하기 시작한다.이 설명이 바로 <베포도업침>이다.이 때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28)현용준은  제주도신화 ,11쪽에서 천지왕본풀이를 개벽신화로 분류하고 있다.또한 천지개벽

이란 제목을 달고 그 옆에 (천지왕본풀이)라고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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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게 된다.<베포도업침>은 천지혼합,천지개벽,만물창조 등의 내력을 담고 있으며,뒤

이어 나오는 <천지왕본풀이>는 인간 세상에 해와 달이 두 개씩 있어 더위와 추위로 곤

란해지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천지왕의 고민이 나온다.천지왕은 꿈에 해와 달을 하나

씩 만드는 꿈을 꾸고 총맹부인과 합궁하고자 지상으로 내려온다.여기에서 결합의 이유가

생긴다.

천지왕이 머무는 곳은 하늘,천상계이다.그리고 빛을 창조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한

편 천지왕이 만들어낸 너무 환한 빛,해 둘 달 둘 때문에 낮에는 만민 백성들이 더워죽고,

밤에는 추워죽게 되는 모순 상황에 놓이게 된다.이 모순을 해결해 줄 존재들로 귀동자가

필요했다고 신화는 말하고 있다.천지왕은 하늘 옥황상제로 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낳고 있다.이 문제 때문에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고,지상과 결합을 이루게 되

었다.이때 초자연적 존재인 천지왕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결합이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써

신앙민들은 절대적 신격으로서의 아버지 상을 표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신화집단

은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결합’으로 표상하여,하늘의 뜻을 실현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초공본풀이>의 아버지,주자대선생은 ‘중’으로 그려지고 있다.주자대선생의 모습에는

무속과 불교,유교가 습합된 복합적 색채가 나타난다.우선 신화는 중이라는 표현과 더불

어 불교적 이미지를 주로 차용하여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또한 명명된 바로는 유학자적

인 인상을 풍기며 삼천 선비들과 글을 읽는 모습이 나온다.또한 주자대선생은 장삼을 입

고 있다.장삼은 승복(僧服)이다.승복의 격식을 모방하여 무복 장삼으로 변용되었을 것으

로 추측되지만29)무복이든 승복이든 그 내적 의미는 동일할 것이다.불교의식에서 승려

나,무의식에서 무당은 장삼을 착용함으로써 그 자체의 거룩함으로 인해 성(聖)의 공간을

형성하고 그들의 신성성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그는 황금산 도단땅에서 왔다고 기

술되고 있는데,이것은 하늘과 땅의 중간적 위치로 파악되며,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주자대선생의 결합 방식은 일방적이거나 단독적인 것은 아니며 절

차와 흐름을 중시하고 있어 주목된다.자료 <제주도신화>에 나타난 결합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29)김은정(2004),「승복과 무복으로 착용되는 장삼에 관한 연구」,『대한가정학회지』제42권 2

호,대한가정학회,pp.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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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집종은아기씨가 직접나올수없는 사정을 낱낱이 설명했다.주자선생은‘만일

그방문자물쇠가열려진다면,아기씨가손수 보시 쌀을내올 수있는가?를 물어봐

달라고하였더니“어서걸랑그리 자”고아기씨는쾌히승낙했다.승낙이떨어지

자,주자선생은 요령을들어한 번을 흔들었다.요령소리와함께아기씨 방의 살창

이요동을했다.두번을흔드니단단히잠긴자물쇠가요동을하고,세번을흔들어

대니 자물쇠가 저절로 성강 하며 열려졌다.

아기씨는하늘이볼까,청너울을 둘러쓰고사뿐 걸어대문 밖에나왔다.주자선생

은 한쪽 손은 장삼 소맷자락 속에 숨기고,한쪽 손으로 전대 귀 한쪽을 잡고,한쪽

귀를 입으로 물어서 “높이 들어 이(낮추)시르르 비옵소서(부으소서).”보시쌀을

받으려 하니 아기씨가 욕을 하였다.

“이중저중양반의집에못댕길중이로고나.짝(한짝)손은어딜가고전댓귀

는물었느냐?늬(너의)에미귀라(귀라서)물었느냐?”“예.짝 손은하늘 옥황 단

수육갑 짚으레 올라갔습네다.”더 말을 할 수 없어,아기씨가 쌀을 전대에 붓는데,

주자 선생은 소맷자락 손을 꺼내어 아기씨 머리를 세 번 쓸어댔다.30)

이 장면을 통하여 신화집단은 결합 과정에 대한 일정한 순서와 절차를 내면화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황금산 도단 땅에서 주년국을 내려다보며 권재삼문 받아오기로 내기

를 걸고,이를 수행하기 위해 예복을 걸치고 일정한 문답의 과정을 거쳐 결합을 이루는

주자대선생의 행동에서 주자가례에 나타난 혼례의 절차를 엿볼 수도 있다.31)이처럼 <초

공본풀이>를 구송했던 신화집단은 의식의 차례와 격식을 매우 중요시 하며 세밀한 절차

에 따라 진행되는 결합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이공본풀이>의 혼인은 ‘구덕혼사’를 통한 정혼으로 요약된다.구덕혼사란 아기구덕에

눕혀 키우는 어린아이 때 부모의 의사에 따라 결혼을 시키는 것이다.이때 중요한 점은

30)현용준,앞의 책,p.42.

31)이영배(2011),「혼인습속의 고유성과 무(巫)의식의 사회문화적 의미」,국어문학 제50집,p.

145에 나타난 혼인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의혼(議婚):혼사를 의논하는 절차 2.납채

(納采):신랑집에서 신부집에 혼인을 청하는 서식을 보내는 것 3.납폐(納幣):신부집에 예물을 들이는 과

정 4.친영(親迎):신랑이 친히 신부를 맞이하여 오는 것,5.부현구고(婦見舅姑):신부가 시부모를 뵙는 것

6.묘현(廟見):신부가 사당에 인사 드리는 것 7.서현부지부모(壻見婦之父母):신랑이 신부의 부모를 뵙는

것이다.이것이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적 과정에 대한 동일화의 원리가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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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의사로 결혼한다는 점인데,즉 가문의 결합으로 응축될 수 있다.<이공본풀이>에

이르러서는 보다 현실적인 결합의 양상이 드러남을 알게 된다.아버지 사라도령 또한 평

범한 인간이다.결합의 조건은 현실적 측면과 이상적 측면의 상보적 통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명예를 가진 집에서는 부를 증여받고,부를 가진 집에서는 명예를 공유하는 형식일

가능성이 높다.<이공본풀이>서사에 뚜렷하게 이러한 양상이 표출되지는 않았으나 절에

원불수륙제를 들이러 갈 때 몹시 가난한 김진국이 천하 거부 임진국에게 불공 재물에 관

한 빚을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추론해 볼 수 있다.반대로 천하 거부 임진국이 재물을

내어주고,몹시 가난한 김진국의 명예를 공유했을 가능성도 크다.그것은 김진국의 아들

사라도령이 꽃감관으로 봉해지는 서사로 이어지며 개연성은 더욱 높아진다.이들 세 편의

결합 신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결합 신화소의 전개 양상

부(父) 천지왕 주자 대선생 사라도령

출현양상 하늘 황금산 도단땅 한 마을

권위 절대적 혼합적 현실적

결합선택 일방적 선택 선택과 허락 상보적 통합

이 들 세 편의 결합 신화소를 <표2>와 같이 정리하면 아버지의 출현 양상에 따른 위

계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즉 공간적으로는 ‘하늘-이계-땅’으로 이어지며,그로 인해

아버지의 권위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즉,<천지왕본풀이>에서는 절대적인 권위

를,<초공본풀이>에서는 혼합적인 권위를,<이공본풀이>에서는 현실적인 권위를 보여주

고 있다.그러므로 그들은 각각 결합 선택에 있어서도 ‘일방적-선택과 허락-상보적 통합’

양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3.부친탐색 신화소

이 연구에서 ‘부친탐색 신화소’는 아버지를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까지의 서사단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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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 본 결합의 결과는 아버지 부재로 이어진다.절대적 존재인 천지왕은 하늘로 돌

아가야만 한다.누구나 인정하는 부재이다.주자대선생 또한 황금산 도단 땅으로 돌아간

다.이계적이며 비현실적 존재이기에 그의 현실적 부재 또한 당연한 귀결이다.사라도령

은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떠났다.거역할 수 없는 명을 받들어야만 하는 인간의 한계를

반영하는 원초적 부재로 읽힌다.이때 아버지 부재는 결핍을 낳게 된다.그리하여 신화

속 주인공들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행위로써 탐색을 행하게 된다.각 편들에 나타난 탐

색의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우선 아버지를 찾게 되는 이유가 ‘아비 없는 호래자식’이라는

욕 때문이다.욕은 상대자의 아픈 곳을 찌르고 상대자의 약점·결점을 될 수 있는 대로 과

장하여 폭로한다.아들의 사회적 역할이 시작되는 시기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최고의

결핍요소였을 것이다.이로 인하여 아들은 본능적으로 그 결핍 요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버지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쌍둥이 형제는 어머니가 건네 준 박 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신적 존재인

아버지가 있는 곳이 하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신화의 세계에서 보편적 관념이다.하

늘은 신화세계에서 신성한 공간으로 사유되었다.그곳으로 박을 타고 오른다는 것은 박이

지닌 상승지향성을 동일화한 것이다.또한 백(白)·박(朴)과 동일한 음을 가진 식물이며,

빛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32)하늘의 이미지와 박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쌍

둥이 형제는 쉽게 아버지의 공간으로 이동하게 된다.초자연적 존재인 아버지를 찾아가는

행위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은 그들 쌍둥이 형제에게도 그러한 신적능력이 배태되었음

을 의미한다.그런데 하늘 용상에 아버지는 안 계셨다.천지왕은 가장 큰 힘과 권위를 지

니고 있지만 현실에는 없는 ‘숨은 신’과 같은 존재이다.그러므로 언제나 부재하면서도 최

고의 신으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이다.아버지의 세계인 하늘에서 보여준 대별왕과 소별왕

의 행동은 자연스런 부자지간의 행위로 해석된다.아버지가 신이었지만,신의 아들이기에

용상은 당연히 그들의 차지가 되었고,이로써 자연스러운 승계가 암시되고 있다.

<초공본풀이>의 삼형제는 어머니를 살려내기 위하여 아버지를 찾아간다.즉,어머니의

죽음은 낳아 준 존재의 소멸이기에 아들들에게는 육체의 결핍으로 이어진다.그런데 여기

서는 부친탐색이 손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표현된다.‘삼형제는 단숨에 황금산 도단 땅

32)이수자․조희웅(1996),「고대서사문학에 나타난 「신분인지소(身分認知素)」에 대한 연구,질

의」,『고전문학연구』3권,한국고전문학회,p.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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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갔다’고 표현하고 있다.그러나 이 말은 단순한 문자적 의미는 아닐 것이다.이는

탐색의 이유가 그만큼 중대하며,해결 의지 또한 매우 높았음을 의미하는 상징으로 읽힌

다.그리고 삼형제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우선,삼천 선비들의 시기

와 질투를 받았음을 떠올려 보자.아비도 없는 ‘호래자식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은 물론,

활쏘기도 잘한다는 것은 그들이 문무를 겸비한 영웅으로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이다.

또한 어머니인 자지멩왕아기씨의 출산과 양육의 고통은 삼형제의 직접 경험은 아니지

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는 <초공본풀이>는 전반부와 후반부

의 화소 중복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표3>전반부와 후반부의 화소 중첩 양상

아기씨의 출생 삼형제의 탄생

작죄 고난과 성공1

축출 성공2와 고난

남편탐색 부친탐색

좌정 좌정

전반부는 자지멩왕아기씨의 축출과 남편탐색화소로 이루어져 있고,후반부는 삼형제의

고난과 부친탐색화소로 이루어져 있다.전반부 어머니의 삶과 고통은 아들인 초공 삼형제

의 탄생 배경으로서 그들에게도 투영될 수밖에 없다.삼형제와 동일화되고 있는 어머니가

고통의 극단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다.이것은 육체의 결핍이며 절체절명의 순간이기에

아버지를 찾아 단숨에 도달하여 그 해결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그런데 이들의 도달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차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우

선 신분 인지 과정으로 어머니가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집에서 쫓겨난 자지멩왕

아기씨는 장삼 한 쪽과 고깔 한 쪽을 들고 주자대선생을 찾아간다.반분(半分)합일(合一)

로 신분 인지가 이루어졌으나 순조로운 재결합이 진행되지는 않는다.자지멩왕아기씨는

고된 노동으로 신이함을 시험받고 난 이후에 아내로 비로소 인증 받는다.이것은 현실적

존재인 아들이 신적 존재인 아버지에게 혈통과 능력을 검증 받으며 2차적 시험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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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는 것과 동일하게 읽힌다.하지만 아내에게 신격이 부여되지 않았으며,그 대신 불도

땅에 내려가 홀로 살림을 꾸려나가게 된다.여기까지가 초공 삼형제의 탄생을 위한 예비

적 서사이다.

그 이후 삼형제가 태어난다.전반부의 고통의 원인을 ‘불부이잉(不夫而孕)’으로 압축한

다면 그것은 후반부의 삼형제의 생활양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초공 삼형제

는 과거에 장원급제하고 금의환향하며 그 고통을 이겨내고자 하였으나,결국에는 삼천선

비의 모략과 간계로 어머니가 죽임을 당한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하여 초공 삼형제는 우선 외할아버지를 찾아간다.어머니의 죽음은

처녀 임신으로 인한 가정 내 축출로부터 그 뿌리를 두고 있었으므로 그 해원의 열쇠를

외할아버지가 쥐고 있다고 믿는 신화집단의 의식을 읽을 수 있다.외할아버지는 먼저 돗

자리를 깔아주며 앉으라고 했다.이는 예와 격식을 갖추어 이들을 맞이한 것으로 해석되

며,아버지를 찾아가라고 일러주는 것은 절차와 예법에 따라 그 해결의 순서를 찾아나가

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가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유는 사회적 결핍 때문이다.이는 주

체에 대한 자기 각성의 시기에 일어난다.자료 <이공본풀이>에 따르면 “열다섯 살이 될

무렵 할락궁이도 이젠 자랄 만큼 자랐으니 집안의 눈치를 알게 되었다.”라 되어 있다.몸

종으로 팔린 어머니 원강암이의 존재로 인하여 계부(繼父)로서의 제인장자를 인식하고 있

었으나,사회적 자아가 형성되는 열다섯 살을 전후하여 할락궁이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결핍을 확인하게 된다.

사회적 결핍을 해소하는 길은 단순하지 않다.우선 장자집 개를 따돌려야만 한다.이는

경계 허물기의 고난으로 보인다.사회적 자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친탐색을 하는 첫 출

발은 자기 경계 허물기이다.메밀범벅으로 천리둥이 개,만리둥이 개를 따돌리고 드디어

경계를 벗어나게 된다.다음은 물을 건너게 된다.물은 생명을 상징하며 여기서는 어머니

의 피로 환유되고 있다.앞서 아들이 벗어난 공간은 현재 어머니가 거주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여야만 아버지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모순이 발생한다.어머니로부

터 왔으나,어머니를 부정해야만 아버지에게 갈 수 있다는 측면은 또 하나의 통과의례이

다.

어떤 사회에서든 인간은 하나의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통과하여 나간다.이것은 생

성 성장 소멸하는 자연의 법칙으로 인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우주적 원리이다.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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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는 전 단계의 부정을 통해 이루어진다.처녀․총각을 부정하면서 혼인의 단계로 나가

고,아버지․어머니로 도약하기에 이른다.이런 통과의례는 신이든 인간이든 삶의 서사를

동반하는 순간 누구나 거쳐야만 한다.이렇게 본다면 할락궁이의 부친탐색 과정은 사회적

자아의 결핍을 채워 나가는 통과의례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아버지 사라도령과의 만남 또한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여기에 나타난 첫 번째 부

자확인 절차는 ‘합혈(合血)’이다.피 섞기는 흔히 의형제 맺기에 사용되어 온 인류의 한

관습인데 신화집단이 피를 생(生)으로 인식하였음을 알게 된다.생(生)의 시원은 부모이기

에 부친탐색 과정에서 합혈은 가장 원초적인 신분 확인 절차이다.원시적 개념 및 의식의

절차에서도 피는 권위와 힘을 상징하였다.합혈을 통한 부자인지는 가장 강력한 결합 요

인이 된다.두 번째 확인 절차는 얼레빗 반쪽을 맞추는 일이다.인간적 존재인 아버지가

하늘의 명을 따라 서천꽃밭으로 가야만 했듯이 여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아들 역시 인간

적 한계를 극복하는 고된 과정을 수행해야만 함을 신화집단은 의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세 편에 나온 부친탐색신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부친탐색 신화소의 전개 양상

부(父) 천지왕 주자 대선생 사라도령

탐색동기 정신적 결핍 육체적 결핍 사회적 결핍

과정 수월함
고난과 수월함의

혼합
고난

신분인지소 박씨

나타나지 않음

(부부인지소:

장삼과 고깔)

합혈,얼레빗

이 들 세 편의 부친탐색 신화소를 <표4>와 같이 정리하면 탐색 과정에 나타나는 고통

의 정도에 따라 본풀이의 서사적 특성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천지왕을 찾아가는 경우,

대별왕 소별왕은 고난 없이 비교적 수월하고 수직적인 양상으로 탐색이 진행된다.이것은

신의 세계를 향한 탐색으로써 그 세계 자체에 대한 탐색이므로 오히려 수월하게 도달할

수 있다고 신화집단은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리하여 짧은 서사로 부친탐색이 완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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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자대선생을 찾아가는 경우,직접적인 고난은 드러나지 않으나 그 준비 과정은 매우

험난하다.고난과 성공이 역동적으로 얽히면서 삼형제의 부친탐색은 이루어지고 있다.그

리하여 서사는 고통과 해결의 2회 반복 구조로 이루어지며 선악의 대립쌍을 분명히 드러

내면서 길고 자세하게 진행된다.

사라도령을 찾아가는 할락궁이의 부친탐색은 통과의례이며 고난에 차 있다.할락궁이의

탐색 동기는 자아의 주체적인 각성으로 시작되는 점이 주목된다.그는 사회적 결핍을 해

소하고 자아의 정통성을 찾기 위하여 부친탐색을 시도하게 되고,그 대가로 어머니의 죽

음이 뒤따른다.이것은 현실적 존재인 인간이 삶의 과정에서 거쳐야만 하는 발달 과업의

전 과정이 고통을 이겨낼 때 비로소 도달 가능하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4.증여와 답례 신화소

이 글에서는 부친탐색 이후 아버지로부터 무언가를 받고 그 권위와 힘을 구현하여 문

제를 해결하는 서사 단락을 ‘증여와 답례의 신화소’라 명명하고자 한다.여기서 아버지는

증여자가 되고,아들은 답례자가 된다.이 논의를 위하여 “아들은 왜 아버지를 찾아 나서

는 것일까?"라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 보았다.

마르셀 모스(Marcel Mauss)에 따르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영적 존재들은 받은 만

큼 주는 것이 아니라,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되돌려주며,또 이익보다 명예를

소중히 여기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답례한다고 믿었다.33)이렇게 본다면 아들이 최

고의 권위를 지닌 영적 존재인 아버지를 찾아 나선 것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기 때문

일 것이다.또한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탐색을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신화 속 아버지는 증여를 위한 예비자로서 부친탐색화소에는 다양한 증여의

양상이 숨어 있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

<천지왕본풀이><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에도 증여와 답례의 양상이 뚜렷하게 드

러나고 있다.천지왕은 이승과 저승을 증여하며,주자대선생은 굿하는 법을 가르쳐 주며

삼형제에게 일일이 그 신직을 수여하고 역할을 배분한다.또한 사라도령은 꽃감관으로서

수레멜망악심꽃,환생꽃,웃음웃을꽃 등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따 주었다.그에 따라 소별

왕 대별왕은 이승법 저승법을 세우는 답례를 하였고,초공 삼형제는 무조신으로 좌정하여

33)마르셀 모스,이상률 옮김․ 류정아 해제(2002),『증여론』,한길사.pp.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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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를 살려낸 후 무법(巫法)을 확립하는 것으로 답례한다.할락궁이는 주화(呪花)를 다

스려 제인장자 일속을 징치하고 어머니를 환생시키며 꽃감관으로 좌정하며 답례를 하게

된다.그러면 각 편들에 나타난 증여와 답례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하자.

<천지왕본풀이>에서 두 형제는 아버지로부터 이승과 저승을 증여받는다.소별왕 대별

왕 형제에 대한 증여는 앞서 ‘결합 신화소’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그들은 혼란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아 줄 귀동자로 예언되었다.신화집단은 세계가 이승

과 저승으로 분할되어 있다고 믿었기에 소별왕과 대별왕은 세계 그 자체를 물려받은 것

이다.그 세계를 내려다보는 천상의 존재가 아버지 천지왕이다.하지만 이들은 아버지가

나누어준 세계를 하늘의 법칙에 따라 다스리지 않고 수수께끼 내기와 꽃피우기 내기를

통하여 인간의 법칙을 적용하며 재조정을 시도한다.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자연스럽고 순조로운 분할과 통치였다면 이승과 저승은 지혜로

움과 생명 탄생 능력에 따라 질서를 잡았을 것이다.그러나 소별왕이 속임수를 썼다.이

승을 관장할 능력과 덕목을 가진 자,즉 대별왕이 이승을 증여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며 문제가 생기게 된다.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되

고 말았다.이승법이 마련될 때 이승의 주재자가 저지른 원죄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이

다.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아버지와 아들의 신직은 독립적인 것이며,더 이상 신화 서사

에서 천지왕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34)

이러한 모순된 상황은 앞서 천지왕이 보여주었던 모순과도 일치하며 인간과 신의 거리

를 좁히며 무(巫)사제자의 존재 의미를 높여준다.즉,태고의 천지개벽 때부터 문제가 생

겨났으며 신들은 이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으나 미완이었으며,인간의 삶도 그러하다.이

러한 모순의 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에 신앙민들은 제의를 통하여 신과 더불어 이러

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이때 무당은 제의를 이끌어 나가는 동시에 신화

34)박종성(1999),『한국창세서사시연구』,태학사,p.56에서 창세서사시에 나타난 심부담 양상을

고찰한 바,17편의 채록본 중 <제석본풀이>3편(박용녀본,최음전본,권순녀본)과 <천지왕본풀

이>4편(문창헌본,박봉춘본,정주병본,이무생본)에서 심부담화소가 나타난다고 하였다.선학들

의 창세신화 연구에 따르면 육지부의 <제석본풀이>에는 ‘인세차지경쟁화소’가 서사의 주를 이

루고 있다고 연구되고 있는바,이는 불교에서의 절대 신격이 이미 현현하는 것으로 전제한 후

서사를 전개하기 때문에 부친탐색화소가 필요치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또한 박종성의

연구에서는 소별왕 대별왕을 인간영웅으로 설정하고 그 혈통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

부담의 기능을 해석하였는데 이들을 영웅으로 설정하기에는 문제 해결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

하다.오히려 천지왕을 대신하는 절대 신격의 구체적 표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

로 보인다.왜냐하면 그들에게서는 인간 영웅으로서의 면모보다는 신으로서의 위대성과 모순성

이 동시에 발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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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주인공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신과 인간을 연결하게 된다.

경쟁과 속임수 가운데서도 소별왕과 대별왕은 질서를 정립해 나가며 아버지의 증여에

답례해 나간다.<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증여는 절대적 존재인 아버지가 자신과는 독립

적인 신직 증여를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신격의 발현은 전적으로 아들의 몫이다.이를 ‘순

수증여’라 명명하고자 한다.35)주고 받고 되돌려 주는 답례의 과정이 예정되지 않은 순수

증여는 증여자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며 절대적 존재로서 아버지의

권위가 어떤 경우에도 손상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초공본풀>이에서 삼형제는 아버지로부터 무당이 되는 방법을 증여받는다.반가이 맞

아준 아버지는 어머니를 살리는 방법은 ‘전생팔자 그르쳐야 한다.’고 하였다.무당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신화집단이 의식하고 있듯이 무당이 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운명을

걸고 해야만 하는 험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그럼에도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무당의 신격’

을 증여하게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앞서 증여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전제하였으나,아

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여는 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물적․정신적 형태의 증여

가 대부분일 것이다.그것은 인간의 사회 종교적 본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무당으로서의

신직을 증여한다는 것은 신화가 널리 구송되던 그 당대 무당은 사회 종교적 입장에서 매

우 중요하고 긍정적이며 필수불가 사회적 존재였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여기서 무당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으로 변하게 되면서 ‘전생팔자를 그르친다’는 의미가 첨가

되었고,무당으로서의 삶이 종교의 사제자로서 평범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신앙민들의 의식 반영으로 보인다.

천지문이 새겨진 천문기구를 받은 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의 세상을 연결하며 무사제자

로 입문하는 첫 발걸음을 상징한다.또한 아버지는 삼형제에게 각각 굿거리의 책임을 나

누어준다.이수자(2004)의 제주도 큰 굿 열두거리 제차를 순서대로 나눈 바에 의하면36)

35)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인들,계층들,하위집단과 상위집단들 사이에서,그리고 세대로 구분

되는 집단들,남성과 여성,성인과 아이,살아있는 존재와 죽은 존재,자연적 실체들과 초자연적

실체들,가시적 세계와 비가시적 세계 사이에서,다양한 형태의 재화,부,생산물뿐만 아니라 애

도,농담,모욕,저주,심지어 복수까지도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순환하고 있다.모스는 이러한 순

환 규칙을 지배하고 있는 원리를 ‘주고/받고/되돌려주는’증여 행위의 세 가지 의무 체계로 이

해한다.박정호(2009),「마르셀 모스의 증여론:증여의 사회학적 본질과 기능 그리고 호혜성의

원리에 대하여」,『문화와 사회』 7권,p.9)에서 재인용.이 글에서는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에 기대어 증여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즉,부친탐색의 결과로 발

생하는 증여에서 신직의 중복 여부에 따라 중복되지 않으면 ‘순수증여’,부분적인 중복과 독립이

혼합될 때는 ‘증여’,완전한 중복일 때는 ‘교환’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36)이수자(2004),『제주도 무속을 통해 본 큰 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집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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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형제는 큰 굿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소임을 다하도록 역할 지어지고 있다.우선 맏형인

신멩두가 증여받은 초감제는 가장 상위의 신인 <천지왕본풀이>가 불리는 제차이다.그리

고 생불할망 본풀이가 불리는 불도맞이를 거쳐 <초공본풀이>가 불리는 초신맞이는 두

번째 본멩두가 맡게 된다.그 후 이공제,삼공제를 거쳐 시왕맞이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세 번째 삼멩두에게 증여된다.시왕맞이는 저승차사신의 본을 푸는 거리로서 강님차사본

풀이와 더불어 사만이본풀이,지장본풀이도 함께 구송된다.이것은 삼형제에게 증여된 신

직이 곧 굿 열두거리 전체임을 말한다.큰 굿을 모두 마련하여 진행하고 그 임무를 수행

하라는 아버지의 증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굿을 할 때 쓰는 무구(巫具)를 만들게 된다.북․장고를 만들기 위하

여 너사메너도령에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그들은 너사메너도령과 의형제를 맺고 깊은 산

에 올라가 오동나무를 끊어오고 말가죽을 벗겨다가 북․장고를 만들었다.이 무악기를

가지고 삼천천제석궁에 들어가서 두 이레 열나흘 동안 북소리를 마구 울려대라는 명을

받게 된다.이는 실제로 굿을 할 때 무악기 연주를 위하여 젭이들이 함께 굿에 참여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너사메너도령은 굿을 돕는 반주악사로서 이들과 관계를 맺

고 있는 것이다.삼형제는 동해 바다의 쇠철이 아들을 불러와서 요령과 천문,상잔을 만

들었다.그리고 마지막에는 칼을 만들었다.이로써 굿을 위한 무구 제작을 완료하기에 이

른다.

굿하는 방법과 도구를 받은 삼형제는 어머니를 살려낸다.이때 이 방법을 전수해 준 아

버지 주자대선생의 모습은 더 이상 서사에 등장하지 않는다.그는 이계(異界)적 존재였기

에 현실 속 부재는 자연스러운 것이다.또한 그는 다양한 층위의 종교 사제자의 모습이

습합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이계에서 종교 성직자로 그 역할을 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하면 부친탐색의 결과로 삼형제가 증여 받은 것은 무법(巫法)이다.아버지의 신직

과는 내용적으로는 겹치면서도 공간적으로는 독립적이다.그러므로 ‘증여’라고 명명할 수

있다.이를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작용 가능성은 커진다.아들은 아버지의 증여에

적극적으로 답례하게 될 것이며,아버지는 때때로 그 역할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또한

필요에 따라 문제와 그 해결의 답을 찾는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할락궁이가 부친탐색의 결과로 당도한 곳은 ‘서천꽃밭’이었다.장자집 개를 따돌리고,

물을 세 번 건너 한참 가다보니 서천꽃밭이 보였다.합혈과 본메본장 얼레빗 맞추기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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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신분 확인이 끝나고 아버지와 첫 상봉이었으나 정담을 나눌 겨를도 없이 아버지는 꽃

을 따 주며 어서 바삐 내려가서 어머니의 원수를 갚으라 하였다.신화집단이 구송하던 큰

굿의 본풀이 서사를 기본으로 재구성해 보면 서천꽃밭은 원래 아기 산육신인 불도신 생

불할망이 처음 만든 것이다.이 여신은 하늘에 올라 동해용왕따님애기와 꽃피우기 시합을

벌여 이기고,생불신이 된 후 사람을 잉태시킬 수 있는 꽃씨를 얻어 가지고 와 이것을 심

어 ‘서천꽃밭’을 만들었다.그리고 여기에서 생불꽃을 따가지고 다니면서 아이를 잉태시키

는 것이다.생불꽃이 인간의 탄생을 관장하였다면,악심꽃은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다.

아들 할락궁이가 부친탐색의 결과로 아버지에게 받은 것은 서천꽃밭에 피어 있는 주화

(呪花)이다.그중 <이공본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꽃은 ‘환생꽃’으로 보인다.이는 신화집

단이 무당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 추론한 결과이다.무속의례를 통하여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수레멜망악심꽃의 실현을 기원하기보다는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나 질병,출

산,결혼,죽음 등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시급히 해결하고자 하는 기양의

례(祈禳儀禮)로서의 기능이 더욱 절실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무당은 바리데기에서 나타나듯이 죽은 아버지를 살리는 약수(藥水)를

구해오는 최초의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만큼 치료사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버지 증여는 서천꽃밭에 피어있는 치료제로서의 환생꽃이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그런데 이것은 인간적 존재들의 욕망이자 기원이었으므로 언제나 그만한 대가를 치

러야 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그리하여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증여는 아버지의 신직을

아들에게 전위하는 방식을 택하며 통과의례의 과제를 수행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될 수 있

다는 점에서 ‘교환’이라 명명할 수 있다.이로써 이들의 신직은 중복되면서 항상 현실적인

자기 수행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가를 치러야한다.이것은 곧 자연 속 꽃이 피고 지는 일

과도 일맥상통하는 신화 속 상징으로 해석된다.이 세 편에 나온 증여와 답례의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증여와 답례의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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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父) 천지왕 주자 대선생 사라도령

증여 이승과 저승 통치권 굿법 서천꽃밭 주화

신직중복여부 독립 중복과 독립 혼합 중복

증여양상 순수증여 증여 교환

답례 이승신 저승신 좌정 무조신 좌정 꽃감관 좌정

이 들 세 편의 증여와 답례의 신화소를 <표5>와 같이 정리하면 신직 중복 여부에 따

라서 증여의 종류를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된다.천지왕은 하늘의 신으로서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아들들에게 증여한다.전적으로 신격은 독립을 이루며 각각 그 역할을 강조하게

되면서 절대성이 확보된다.그래서 신격 중복이 일어나지 않기에 상호간섭이 없는 ‘순수

증여’라고 말할 수 있다.

주자대선생은 삼형제에게 굿법을 전수한다.주자대선생은 이계의 사제자로 설정할 수

있으며,지상의 사제자로 삼형제가 그 신직을 계승받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신직이 중복

됨으로 그 기술과 방법의 수행에서 언제든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관계이며 증여와 답례

의 가장 활발한 시공 속에 놓이게 된다.그러므로 ‘증여’라 말하고자 한다.

사라도령은 주화(呪花)를 따주며 꽃감관 자리를 증여한다.그런데 주화(呪花)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주체의 적극적 작용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직능을 수행하지 않으면 곧 시들고 말 것이다.그런 점에서 사라

도령의 주화(呪花)는 적절한 때와 장소에 따라 알맞게 쓰여야 하며 그 소유 또한 제한적

이다.앞서 아버지 사라도령이 인간적 존재라는 한계를 계속해서 신화집단은 의식하고 있

으며 주화(呪花)를 관장하는 꽃감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통과의례적 과제 수행의 대가를

필요로한 것이라는 점에서 ‘교환’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5.신직 해석 신화소

이 글에서는 본풀이 서사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본풀이 서사 이후에 남겨진 법(法)을 말

하고 있는 대목을 ‘신직 해석의 신화소’라 명명하고자 한다.자료 <제주도신화>에 나타난

세 편의 본풀이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다 보면 표층구조에 드러난 등장인물들의 행

위와 사건을 해석하는 또 다른 서술자를 만나게 된다.이 서술자는 제의를 이끌어가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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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였을 것으로 보이며,본풀이 속 서술자와 겹쳐지며 본풀이를 제의의 가치 체계 속에서

재해석하는 존재로 보인다.실제로 이 이야기꾼은 ‘무당’이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올리크(AxelOlrik)의 서사시의 법칙 중 종결의 법칙에 해당할 것이다.이를 본풀이에 적

용하여 설명하는 장주근(2001)에 따르면 본풀이는 신화로서 신화가 가지는 원초적 설명성

으로 그 끝을 맺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37)

<천지왕본풀이>에 드러난 신직 해석의 신화소가 가진 핵심 가치는 현실적 모순의 시

원에 관한 해명이다.자연적 상태에서 문화적 상태로 이월하면서 생긴 혼돈으로 인간의

악과 문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말하고 있다.이것은 신화집단의 현실 인식이 그대로 신

격으로 이전되었음을 의미한다.절대적 존재인 천지왕에게조차 인간적인 결핍과 실수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으며,소별왕은 우주 창조를 이어받으면서 자신의 지략으로 대별왕

을 속여서 이 세상을 차지함으로써 이 세상의 악이 유래되었다고 하는 경계면을 넘나드

는 트릭스터로 그려지며 인간상의 현실태를 반영하기도 한다.38)신성한 존재에 대한 의식

이나 관념은 현실 세계인 물질세계를 지배하는 초월적이고 우월한 본질에 대한 믿음에서

기인하지만 신격의 형상은 인간의 모습에 기대어 구체화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초공본풀이>에 드러난 신직 해석의 신화소가 가진 핵심 가치는 무당의 시원이 정통

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세워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신화집단에게 오랜 기간 전승되었

을 <초공본풀이>는 무당의 시조를 구송한다는 차원에서 무당 자신에게는 물론 굿에 참

여하는 신앙민들에게도 성스러운 숭앙의 대상이었을 것이다.무조신의 행적을 되풀이하여

찬미하며 무당의 역할을 되새기고,신앙민들 자신도 그 신격의 존재 의의에 대하여 되새

기게 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실재하며 의미가 있다는 체험을 하는 것을 엘리아데는 거룩함,성스러움의

체험이라고 말한다.그는 “신들을 모방함으로써 인간은 거룩한 것 속에 따라서 실재 속에

머무르게 된다. 모범적인 신의 태도를 계속적으로 재연함으로써 세계가 성화된다.인간

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세계의 신성성을 유지시키는 데 기여한다.”39)고 하고 있다.그런

점에서 <초공본풀이>도 무당과 신앙민이 거룩함,성스러움의 체험을 함께 하도록 이끌어

주었을 것이다.또한 작품 안에서만 성스러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신화가 성스러운

37)장주근(2001),『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역락,pp.60-61.

38)김헌선(2003),「<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비교민속학』28집,

p.358.

39)메르치아 엘리아데,이동하 역(1983), 성과 속 ,학민사,p.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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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작품 밖의 현실에까지 그 영향력이 지속되기 때문이다.가령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은 성서에 기록된 하느님의 행적이 지금 현실에 영향력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고구려인은 “스스로 신화적 질서의 일부라고 생각해서....(중략)광개토왕의 치적을 말하

기 전에 주몽신화부터 서술하였다.40)고 한다.다시 말하면 신화적 질서가 작품 밖의 현

실 세계까지 지배하면서 신화적 성스러움은 세계를 성화시킨다.

<이공본풀이>에 드러난 신직 해석의 신화소가 가진 핵심 가치는 죽음을 예방하는 시

원을 주화(呪花)를 통하여 구체적 상징으로 밝히고 있는 점이다.제의에는 꽃들이 많이

사용된다.대개는 생화보다는 종이로 만든 지화(紙花)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이들은 대개

제물을 진상하는 제단,즉 전안의 후면에 놓여 있거나,제단의 전면 양쪽에 놓여 있거나

별도의 장소에 놓여 있기 마련이다.이들 꽃들은 각기 이름과 색깔들을 달리하면서 그 황

홀한 아름다움으로 의례를 빛내준다.“꽃 없는 전안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41)

꽃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왕에 신을 모시는 일이므로 멋있고 화려한 꽃 장식을 하였을

것이라 설명하기도 하지만42)꽃은 신격 그 자체이거나 영혼이 깃든 사령(死靈)그 자체로

생각된 것은 아닐까 추론해 볼 수 있다.

태고 이래로 꽃과 마력이 연결된 예는 많다.아랍인은 태양이 가장 오래 하늘에 머무는

하지 무렵을 신비로운 시기라 생각하였고,이 시기에 딴 식물에는 불가사의한 마법의 힘

이 있다고 믿었다.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는 식물의 번식력을 빌려서 아이가 생길

수 있도록 기원하며 벌거벗은 채로 채소밭을 걸었다고 한다.마법이나 점에 쓰기 위해 하

지에 꽃을 따는 관습이 있는데 그런 꽃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고추나물이다.이 꽃

은 하지 무렵에 만개하는데 빛나는 노란색 꽃잎과 황금색 수술이 이 시기에 하늘의 정점

에 이른 위대한 태양과 닮았기 때문에 이 꽃을 땅 위의 작은 태양으로 여겼다.43)

이처럼 신화집단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꽃을 통하여 인간의 생과사를 교접할 수 있

40)조동일(1977),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p.111.

41)양종송․최진아(2002),「서울굿의 신화(神花)」,『한국무속학』4,한국무속학회,p.63에서는 무

속의례에 등장하는 꽃은 종교적인 꽃으로서 의식이나 의례를 위해 만들어지는 꽃이라 보고,꽃

은 신이 하강하는 통로이며,신이 가장 먼저 접하는 대상이고,신이 깃들어져 있기도 하며,신을

위해 봉양하는 꽃이라 하였다.그리고 신을 청신,봉신,오신,송신하는 꽃이기도 하며,태평성

대,장수,개인의 기복적인 의미까지도 함께 함축하고 있어 매우 신성시되는 꽃이므로 신화(神

花)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필자는 여기에 공감하면서 내용적으로 신성성을 가지고

있으며,형식적으로는 구체적 상징의 표상물로 해석하려한다.

42)심상교(2003),「동해안 별신굿 지화조사 연구 1」,『한국무속학』6집,한국무속학회,p.35.

43)제임스 조지 프레이저,이경덕 역(1995),『그림으로 보는 황금가지』,까치글방,p.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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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꽃은 때로는 띠와 댓닢을 묶어 사용하기도 하였으며,헝겊

을 이용하여 인형으로 만들어 꽃을 대신하기도 하였다.

<표6>신직 해석 신화소의 전개 양상

부(父) 천지왕 주자 대선생 사라도령

법의 확립
불완전한 이승법

맑고 공정한 저승법

무당을 맞이하는 법

무당기구 만드는 법
수레멜망악심꽃법

이 들 세 편에 나타난 신직 해석의 신화소를 <표6>과 같이 정리하면 무당의 역할과

신격의 정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그것은 불완전한 이승법으로 인하여

무당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출발한다.즉 무당은 제의를 통하여 신과 인간 사이에

공존하는 모순을 해결하고 일체가 되고자 하였다.이를 위하여 아버지 주자대선생으로부

터 무법을 체계적으로 전수 받았다.또한 인간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레멜망

악심꽃과 환생꽃을 다스릴 줄 아는 존재로서 무당의 위치를 자리 잡아 가고 있다.이러한

해석 신화소들은 뮈토스적인 이야기 요소들을 통합하여 보다 사실적이고 역사적인 실체

로 제의의 가치를 도출해내는 로고스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제의의 고정적인 정통성을

확보하도록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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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부친탐색담의 의미 기능

<천지왕본풀이><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의 분석을 통해 ‘부친탐색화소’를 중심으

로 한 서사 전개가 네 가지 신화소로 정리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이 장에서는 ‘결합

의 신화소’,‘부친탐색의 신화소’,‘증여와 답례의 신화소’,‘신직 해석의 신화소’가 종합적으

로 각 편의 본풀이에서 어떤 의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즉,<천지

왕본풀이><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가 어떤 의미로 신앙민들에게 전달되는가를 파악

하고자 한다.이는 각 편의 본풀이가 지닌 역할을 규명하는 일이며,제주 큰 굿 열두거리

에서 상위 신격에 해당하는 이들 세 편에 ‘부친탐색화소’가 뚜렷하게 드러난 이유를 밝히

는 일이기도 하다.

1.절대 신격의 승계

<천지왕본풀이>는 ‘결합의 신화소’,‘부친탐색의 신화소’,‘증여와 답례의 신화소’,‘신직

해석의 신화소’를 가지고 있다.이 네 가지 신화소에 따라 <천지왕본풀이>의 서사를 순

차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지왕은 총맹부인과 천정배필을 맺어 소별왕과 대별왕을 낳고(결합)천지왕이

떠난 후태어난 소별왕과대별왕은 부재한 천지왕을찾아간다.(부친탐색)천지왕을

찾은 소별왕대별왕에게 이승과저승을다스릴 권한을 주며,쌍둥이형제는이승법

과 저승법을 만들어낸다.(증여와 답례)이에 따라 혼란한 이승법과 맑은 저승법의

만들어졌다.(신직 해석)

탐색의 신화소를 중심으로 보면 천지왕은 아버지이면서 부재자이고 소별왕과 대별왕은

아들이면서 찾는 자이다.부재는 필연적으로 필요의 또 다른 표현이다.이런 측면에서 아

버지를 찾는 탐색의 신화소는 반드시 어떤 필요를 전제하게 된다.왜냐하면 필요하지 않

으면 부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소별왕과 대별왕이 아버지의 부재를 인식하고 아

버지를 탐색하는 과정은 소별왕과 대별왕이 어떤 필요를 인식했다는 의미이다.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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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별왕과 대별왕이 아버지의 부재를 인식하고 필요로 한 것은 무엇인가?그것은 이미 결

합의 과정에서부터 예비된 문제이다.결합의 과정에서 예비되었다는 것은 천지왕이 자신

의 아들에게 주어야 할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다.주어야 할 무엇이 예비되어 있고

받아야 할 무엇인가를 필요로 할 때 탐색의 과정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천지왕본풀이>에서 아버지 천지왕이 주어야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천지왕은 하늘과 땅을 만들었고 해도 둘,달도 둘을 만들어 천지를 개벽시켰다.

그러나 해와 달이 둘이어서 세상은 혼잡한 판국이다.

천지왕은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만든 주체로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힘을 가진 존재이

다.하늘과 땅을 주관한다는 뜻은 만들 수 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동시에 이를

없앨 수도 있다는 뜻이다.그렇지만 해와 달이 둘인 혼잡한 세상에 대한 해결을 총맹부인

과 결합으로 이루어내고자 한다.이는 천지왕이 하늘과 땅을 주관하는 또 다른 권위나 힘

을 가진 자를 만들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그런 점에서 소별왕과 대별왕은 하늘과 땅을 주

관하는 권위와 힘을 승계할 예비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신화집단은 새로운 권능이나 힘의 출현을 모두 자연스럽게 수용하지는 않는 것

으로 보인다.새로운 권능이나 힘이 자연스럽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힘이 당연하다고

여겨져야만 한다.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는 조건은 첫째 선택된 존재이어야 하고,둘째

그만한 능력을 지닌 경우에 가능하다.

선택된 존재라는 점은 천지왕과 소별왕 대별왕이 부자지간이라는 혈통 관계에서 증명

된다.이것으로 그들은 고귀한 혈통을 지닌 선택된 존재임이 성립된다.그런데 이런 관계

설정을 더욱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은 증표를 확인하는 모티프가 개입되면서이다.소별왕과

대별왕은 천지왕이 남겨놓은 박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박줄기는 지붕으로 뻗어 오른

다는 백과사전적 정보를 바탕으로 하늘로 올라 천지왕에게 갈수 있도록 해 주는 매개체

이다.박줄기를 타고 하늘로 오르는 행위는 선택된 자에게만 허용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신화집단에게 소별왕과 대별왕이 선택된 자임을 인식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이다.

이를 본풀이 밖 제의 현장으로 확장하여 해석해보면 <천지왕본풀이>에서 증표를 확인하

는 것은 천지왕 자신이 아니라 본풀이의 청자인 신앙민이라 할 수 있다.왜냐하면 천지왕

은 이미 보이지 않는 숨은 신이며,제의 현장에서는 구체화된 표상을 확인하는 과정과 성



- 36 -

속의 일체를 통하여 신앙민들이 성화(聖化)되기 때문이다.

소별왕과 대별왕이 선택된 자라 할지라도 소별왕과 대별왕이 새로운 권능이나 힘으로

인정받고 수용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그에 알맞은 능력의 소유이다.천지개

벽과 함께 만들어진 이승과 저승의 혼재는 여전하다.이승과 저승을 다스릴 자를 구별해

야하며 그 법을 확립해야만 한다.이승과 저승의 문제는 신화집단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

제이다.왜냐하면 이승과 저승의 문제,곧 삶과 죽음의 차이를 그들은 현실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신화적 세계 속에서 이승과 저승을 하나의 유기적 관계로 인식한다

고 하더라도 그 차이는 현실적으로 늘 나타나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신화집단은 이승의

세계와 저승의 세계가 다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삶과 죽음이 혼재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세계를 다스릴 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내기이다.내기는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가를 결정짓는 게임이 아니다.누가 이승을 다스리기에 더 적합한지,누가 저

승의 세계를 다스리기에 더 적합한지를 증명하는 일이다.소별왕은 부정한 방법으로 몇

번의 내기에서 이겨 이승을 차지하고 대별왕은 저승을 차지한다.이는 승패의 문제가 아

니다.몇 번의 내기를 통해 이승의 특성과 일치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인 것

이다.이승은 혼란한 세상,분별이 없는 세상,질서가 말이 아닌 세상이었다.저승은 맑고

공정한 세상이었다.이런 점에서 이승의 특성에 맞는 존재는 소별왕이 되고,저승의 특성

에 맞는 존재는 대별왕이 되는 것이다.

소별왕과 대별왕은 고귀한 혈통으로 선택된 자임을 박 씨를 매개로 입증한다.그리고

소별왕과 대별왕의 내기를 통해 이승과 저승을 다스릴만한 능력을 확인받는다.이 두 과

정은 선택된 존재에게 적합한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을 나타냄과 동시에 소별왕과 대별왕

에게 권력이 이양됨이 정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이 정당성은 제의 과정에서 신앙

민들에게 내재화 되는 것이다.

이는 신직 해석의 신화소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이로써자연의질서는바로잡혔다.형은그이상더수고를해주지않았다.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인간세상엔 역적,살인,도둑,간음이여전히 많은 법이고저승법

은 맑고 공정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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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직 해석의 신화소를 통해 소별왕과 대별왕이 갖는 새로운 권능과 힘으로 자연의 질

서가 바로 잡혔음이 드러난다.이는 소별왕과 대별왕에게 아버지 천지왕의 절대 권력이

이양되었고,이것이 완료되었음을 의미한다.동시에 신앙민들은 제의 속에서 이들 저승과

이승을 다스리는 새로운 권능과 힘을 받아들이게 된다.이승법과 저승법의 차이에 관한

본풀이와 신앙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승과 저승의 관념이 일치를 이루면서 세속의 시간과

종교의 시간이 하나로 통합되기 때문이다.신앙민들은 하늘로부터 승계한 새로운 절대 권

력을 수용하게 되며,이것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따라서 <천지왕본풀이>에 드러나

는 의미 기능은 신화집단에게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자로서 소별왕과 대별왕

을 확인시키는 과정이다.동시에 신앙민들에게 이승법과 저승법을 받아들여만 한다는 의

식을 내재화 시키는 것이며,이는 제의의 정당성이 천지왕으로부터 온 절대적인 것임을

믿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고 있음이다.

2.무법 능력의 이양

<초공본풀이>도 ‘결합의 신화소’,‘부친탐색의 신화소’,‘증여와 답례의 신화소’,‘신직 해

석의 신화소’가지고 있다.이 네 가지 신화소에 따라 <초공본풀이>의 서사를 순차적으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자대선생과 자지멩왕아기씨와 결합하여삼형제를 낳는다.(결합)주자대선생의

부재상태에서태어난삼형제가어머니의죽음을 해결하기위하여황금산 도단땅으

로 주자대선생을 찾아간다.(부친탐색)아버지는 삼형제에게 무법의 기술을 전해주

며,아들 삼형제는 무법․무악기․무구를 만들어 어머니를 살려내었다.(증여와답

례)이에따라무법이정리되고 유정승따님아기씨가실제로 굿을했던이야기를 부

연하여 보여주고 있다.(신직 해석)

‘부친탐색의 신화소’를 중심으로 보면 <초공본풀이>의 부재자인 아버지는 ‘주자대선생’

이다.무교․불교․유교 습합의 의미를 가진 존재이며,하늘과 땅의 중간계인 황금산 도

단땅에 살고 있는 존재이다.‘주자대선생’의 백과사전적 의미는 다양할 것이나,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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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자라는 대학자의 권위와 능력을 지닌자로 해석하고자 한다.주자학은 군신(君臣)ㆍ부자

(父子)ㆍ부부(夫婦)의 도와 ‘인의예지신'(仁義禮智信)을 중심으로 하는 현실적인 삶의 학

문이다.현실적으로 힘을 가진 존재를 아버지로 설정함으로써 신화집단은 삶을 죽음에 투

영하여 이해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즉,현실적인 권위와 능력을 지닌 존재라면 자

연스럽게 죽음의 문제에 관한 해답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다.이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며,아버지가 이계적 존재라면 그를 실현할 현실적 존재로

서 승계자가 필요하다는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런 점에서 삼형제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더불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권위와 힘을 승계할 예비자가 되는 것이다.

신화집단은 신화를 통하여 삶의 딜레마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죽음은

삶의 딜레마이고 자신의 삶을 의식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한계상황이다.삶의 문제를 뛰어

넘는 죽음의 문제는 신화집단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동시에 이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권능으로서의 기술을 가진 자를 필요로 한다.

권능으로서의 기술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아

니다.신앙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천지왕본풀이>에서 나타난 것과 같

이 당연하게 가질 만한 자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당연하게 가질 만한 자격 조건은 선

택과 능력으로 집약된다.그렇지 않을 경우 이 권능으로서 기술은 신앙민들에게 쉽게 수

용되기 어려워진다.

선택된 존재라는 점은 주자대선생과 삼형제가 부자지간이라는 혈연으로 확인된다.혈통

관계는 증표 확인으로 구체화된다.<초공본풀이>에서의 증표는 ‘고깔 귀 한 쪽과 장삼

자락 한 쪽’이다.주년국 땅으로 내려온 주자선생은 쌀을 떠주는 아기씨의 머리를 쓰다듬

고 석 달 열흘 백일이 지나면 자신을 찾을 일이 있음을 알리고 고깔 귀 한 쪽과,장삼 자

락 한 쪽을 남기고 떠난다.고깔 귀 한 쪽과 장삼 자락 한 쪽을 지닌 아기씨에게서 태어

난 삼형제가 주자대선생의 힘을 승계할 예비자로 태어나게 된다.

삼형제에게 주어진 고난의 과정은 어렵게 통과한 과거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절정에 이

른다.온갖 어려움을 극복하여 과거에 급제한 삼형제에게 그간의 어려움은 성취의 만족감

을 극대화시킨다.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하여 과거에 급제하였다는 사실은 삼형제의 현실

적 능력을 확인시켜줄 수는 있어도 죽음을 삶의 세계로 곧바로 바꾸는 능력 전환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정작 죽음을 삶의 문제로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현실적 능력이 아

니다.오히려 신화집단은 현실적 능력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이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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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어머니의 죽음은 과거 급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삼형제에게 보여준다.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급제를 버리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만 한다.

삶을 넘어선 죽음의 문제는 무엇인가?삶은 신화집단이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의

세계라고 한다면 죽음은 인식 불가능한 미의식의 세계이다.삶을 넘어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신화집단이 인식하지 못하는 미의식의 세계를 인식 가능한 세계로 바꾸

는 것으로 드러난다.이를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미의식의 세계로 떠나

간 죽은 자를 인식할 수 있는 삶의 세계로 환생시키는 것이다.하지만 삼형제가 삶의 문

제를 넘어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예비된 자라 할지라도 그 능력이 바로 획득되는 것은

아니다.죽음을 삶의 세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삼형제가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 할 능

력을 획득해야 한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의 획득 과정은 삼형제에게 주어진 고난의 과정이지

만,주자대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증여의 과정이다.

삼형제는 단숨에 황금산 도단땅을 찾아갔다.아버지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주며

어멍국을 ᄎᆞᆽ아가젱 ᄒᆞ민 전생팔자 그르쳐사 어멍궁을 ᄎᆞᆽ으리라.(중략)

하늘을 보고왔수다.(중략)땅을 보고 왔수다.(중략)올레문을 보고 왔수다 아버지

는 이말을 듣고 천지문이라 새겨서 천문을 만들어 주었다.

주자대선생이 삼형제에게 첫 번째로 증여한 것은 천지문이 새겨진 천문이다.천문은 굿

에 필요한 무구로 점치는 도구이다.이 천문에 새겨진 천지문(天地門)은 하늘과 땅의 문

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구를 증여하고 있는 셈이다.

큰아ᄃᆞᆯ랑 초감제상 받아보라 샛아ᄃᆞᆯ은 (중략)초신맞이 받아보라.더더

구나 좋아진다.족은아ᄃᆞᆯ은 (중략)시왕맞이 마련ᄒᆞ라.더더구나 좋아진다.

(중략)그런후아버지는어머니를찾는방법을가르쳐주었다.(중략)쇠가죽을벗겨

다북을만들고계속북소리를울리면찾을수가있다는것이다.그리하여우선어머

니가 입던 속옷을 가져왔다.(중략)“설운 어머님 짚은 궁에 들었건 야픈 궁으로

살려옵서”삼형제는두이레열나흘동안북소리를마구울려댔다.(중략)결국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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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아기씨는 풀려나오게 되었다.

이는 굿하는 절차와 어머니를 살리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다.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 시험이라는 현실적 능력이 아닌 굿의 도구와 절차가 필요하다.이로써 죽음의 문제

를 해결하는 주자대선생이 가진 능력을 이양 받는 과정이 세밀하게 드러난다.아버지로부

터 무법은 순차적으로 전수되었고,그 신격의 직능에 따른 권한과 역할이 매겨졌다.

실제로 제주도에는 ‘큰심방’이라는 말이 있다.다른 지역에서는 대무당,경관만신,큰만

신 등의 개념으로 불린다.큰만신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이 몇 가지 있으나 대체적

으로 굿을 온전하게 이끌고 굿법을 온전하게 터득한 인물이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그

런데 제주의 큰 심방이라고 불리는 안사인 심방의 말에 의하면 큰심방 조건은 집안의 오

랜 내력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성립되지 않는다.집안의 전통이 오랜 것은 역사적 내력이

분명하고 역사적 온축(蘊蓄)위에서 전통적인 가치가 우러난다고 생각하였다.그는 심방

내력을 지닌 가문의 21대 손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하였으며 집안 내력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이 전통성과 정통성을 부여하는 최고의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44)

<초공본풀이>의 신직 해석 화소에는 초감제에서 불리는 <천지왕본풀이>와는 다르게

이야기 하나가 삽입되어 있다.그것은 ‘유정승 따님 아기’의 화소이다.45)보통 이러저러한

법이 만들어졌다고 기원의 설명하며 마감하는 본풀이 종결하는 방식과는 다른 점이 특이

하다.무법을 전수받은 삼형제와 이 삼형제를 대리하는 무당들이 굿을 통하여 죽어가는

자를 모두 살려낼 수 있다면 이 화소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다.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무당이라 하더라도 모두를 살려낼 수는 없을 것이다.즉 주자대선생의 무(巫)의 권력과

기술을 승계하여 무구를 가지고 절차와 방법에 맞게 축원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를 대비해야 한다.만약 이러한 유정승 따님 아기의 화소가 없었다면 실패한 무법에 대한

불신을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유정승 따님 아기 화소는 굿의 주술성이 완

벽하게 실현되지 않았을 때를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으며 아직도 본풀이에 반

영되고 있다.

44)김헌선(2013),『제주도 큰 심방 이중춘의 삶과 제주도 큰 굿』,민속원,p.29.

45)육지쪽에서는 <바리공주>가 무조신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초공 삼형제가 무조신

으로 그려진다.초공본풀이가 비교적 긴 서사를 가지고 있어 구연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정승 따님아기 화소가 최초의 강신무로 마지막 서사에 삽입되고 있어 제주의 <초공

본풀이>가 지닌 원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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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종합 정리하면 <초공본풀이>에 나타난 ‘부친탐색화소’는 죽음을 해결하는 무법

능력을 초공 삼형제가 이양 받았음을 말해주고 있다.초공 삼형제는 무당이기에 이는 무

조신의 내력담이 되는 것이고,신앙민들은 혈통면에서나 능력면에서 남다른 권능을 가진

무사제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제의 속에서 믿음을 확립하게 된다.

3.신성 주화(呪花)의 이양

‘결합의 신화소’,‘부친탐색의 신화소’,‘증여와 답례의 신화소’,‘신직 해석의 신화소’를

<이공본풀이>도 가지고 있다.이 네 가지 신화소에 따라 <이공본풀이>의 서사를 순차적

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라도령이원강암이와 혼인한후서천꽃밭꽃감관으로가고(결합)제인장자 집

에서 태어난 할락궁이는 제인장자 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의 존재에 의문을 품고

서천꽃밭으로 아버지를 찾아간다.(부친탐색)아버지는 할락궁이에게 꽃을 주었고,

이것으로 제인장자를 징치하고 어머니를 살려낸 다음,꽃감관 자리를 물려받는다.

(증여와 답례)수레멜망악심꽃은 사악한 재해를준다고 설명하고 있다.(신직 해석)

<이공본풀이>를 ‘부친탐색의 신화소’를 중심으로 보면 할락궁이가 사라도령을 찾는 이

야기이다.이때 사라도령은 아버지이면서 부재자이고 할락궁이는 아들이면서 동시에 찾는

자이다.전술한 바와 같이 부재인식은 필요의 또 다른 표현이다.할락궁이가 부재자인 사

라도령을 찾는 것은 할락궁이가 어떤 필요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할락궁이가 사라도령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이는 결합의 과정에서 드러난다.

사라도령은 원강암이와 결혼 후 서천꽃밭 꽃감관이 되어 떠난다.문제는 서천꽃밭 꽃감관

이라는 자리이다.꽃감관은 꽃을 관장하는 자리이다.이 서천꽃밭은 <생불할망본풀이>에

서 생불할망이 하늘에서 꽃씨를 받아다 지상에 심어 만든 꽃밭이다.하늘에서 받아왔다는

것은 꽃 자체가 어떤 권능이나 힘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하나의 생불꽃도 색깔에 따

라 삶의 양상이 바뀐다고 신화집단은 말하고 있다.46)이는 서천꽃밭이 출생과 그에 따른

46)자료 『제주도신화』와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는 방향 및 색깔과 관련된 꽃의 기능이 나

타나지 않는다.그런데 불도놀이에서 행해지는 <꽃타러듬>과 <꽃풀이> 내용을 참고하면 다음



- 42 -

길흉화복만이 아니라 웃음과 질투,죽음과 환생에 이르는 총망라된 인간 세상과 삶에 영

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로써 부재한 아버지를 찾으러 서천꽃밭으로 간다는

의미는 서천꽃밭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양상 그 자체,희노애락,길흉화복을 관리할 수 있

는 권능이나 힘을 할락궁이가 필요로 한다는 뜻이다.

할락궁이가 서천꽃밭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꽃감관을 승계할 만한 자격을 지녀야 한다.

이 자격은 기본적으로 혈통에 의한 선택이며,동시에 능력의 검증으로 드러난다.할락궁

이는 성장하면서 하루하루 고된 노역으로 살아간다.이것은 신화집단 모두에게 놓여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눈물로 세수하는 하루하루였다’라는 표현으로 현실은 극대화

된다.신화집단은 이러한 현실의 반대 급부(給付)로 서천꽃밭을 상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즉,현실 속 이상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아버지는 서천꽃밭 꽃감관이었기에

아들 할락궁이는 혈통적으로 꽃감관을 수여받을 조건 첫 번째를 만족시킨다.

서천꽃밭으로 가는 길에 겪는 고난은 할락궁이의 능력을 시험하는 절차이다.이 과

정에서 할락궁이는 천리둥이,만리둥이를 따돌리고 얕은 물과 깊은 물을 건너 서천꽃

밭에 당도한다.우선 할락궁이가 천리둥이,만리둥이를 메밀범벅 두 덩이로 따돌리는

지혜를 보여준다.메밀 세 덩이를 가지고 천리둥이를 한 덩이로 따돌리고,만리둥이

를 또 한 덩이로 따돌리고,자신은 또 한 덩이를 가지고 서천꽃밭에 당도한다.이는

적절하게 메밀범벅을 사용하는 능력을 통해 서천꽃밭의 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

음을 증명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무릎에 치는 물을 건너고,잔등이에 치는 물을 건너고,한참 가다 보니 목까

지 치는 물이 있어 그 물을 넘어가니 서천꽃밭이 보였다고 표현되고 있다.이것은

꽃을 키우는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 가능하

다.이는 <바리데기>신화에서 바리데기가 아버지 오구대왕을 살리기 위하여 서천서

역국에 약수(藥水)를 구하러 가는 장면과도 일맥상통한다.즉 생명의 원천으로서 물

이 표상되고 있음이다.그러면서 동시에 신화집단은 이 ‘물’이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왔다고 인식하고 있다.이로써 신화집단은 식물의 순환 원리,물의 순환 원리 속에서

생명의 원천과 죽음의 원리를 발견하였던 것이며,특히 꽃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

며 신앙민들에게 현존하였다.그러기에 무속의 세계에서 꽃은 다양한 존재로 상징화

과 같이 상세하게 나와 있다.‘동쪽의 푸른 꽃은 아들,서쪽의 하얀 꽃은 딸,북쪽의 검은 꽃은

단명,남쪽의 붉은 꽃은 장명,가운데 중앙의 황색 꽃은 만과출세’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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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인간의 다사다난한 삶을 결정하는 상징체임을 보여준다.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는 아버지에게서 꽃과 꽃밭을 증여받는다.꽃은 확인 가

능한 신격으로서 신체(神體)의 상징에 해당할 것이다.앞서 살펴보았듯이 굿 당에 장

식되는 꽃들은 신화(神花)로서 기능하고 있으며,생화가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지화

(紙花)를 사용하기도 하며,때로는 다른 식물로 대체되기도 한다.47)굿을 할 때 제의

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성한 굿 당에 현현한 신격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것을 몸소 체

험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수용하려는 믿음은 강화된다.

따라서 <이공본풀이>에 드러나는 ‘부친탐색담’의 의미기능은 할락궁이가 신격을 상징

하는 꽃을 이양 받았음을 확인시키는 과정을 보여준다.할락궁이가 꽃감관의 아들로서 지

혜로우며,생명의 원리를 알고 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았기에 신앙민은 그가

증여받은 꽃을 신격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또한 신화집단은 신을 성의 세계에

속한 존재라고 외경시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현실의

급부(給付)로서 서천꽃밭을 상정하고 있다.현실에서 아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생불꽃을

주고,맞이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부정적 상황을 초래하는 삶이 지속될 때는 악심꽃

을 꺾어버리는 행위를 통하여 신과 인간이 끊임없이 증여와 답례를 계속하고 있다고

신앙민은 믿었다.

47)이수자(2007),「무속의례의 꽃장식,그 기원적 성격과 의미」,『한국무속학』14집,p.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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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부친탐색담의 전승 원리

프레이저(JamesGeorgeFrazer)에 따르면 신화는 역사적 시간을 넘어 종교적 시간

을 불러내어 성화(聖化)시키는 기능을 하며,신과 무당과 신앙민(信仰民)은 제의 공

간 안에서 유사의 법칙과 접촉의 법칙48)에 따라 성(聖)의 세계를 교유하게 된다.

그렇다면 ‘부친탐색담’은 어떻게 신앙민에게 전승되는가.그들은 왜 본풀이의 권능을

믿고 효험을 기대하는가.제의에서 본풀이는 신의 본을 풀며,신의 현현을 강제하는

데 이것이 ‘부친탐색화소’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신앙민은 제

의를 통해 보이지 않는 위대한 존재에 기대어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발

원한다.그러기에 제의는 신앙민의 해원을 수용하고 어루만지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이때 무당은 의례 행위를 통하여 신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시공간을 마련

하며,그 속에서 본풀이를 구송한다.여기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신앙민에게

무당은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매개자로서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만드는 확신을

주어야 하고,신으로부터는 꼭 현현하도록 강제해야만 한다.

신과 신앙민을 이어주는 존재는 무당이다.그들은 삶의 다양한 양상에서 제의의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그러므로 무당은 신앙민에게 인식의 자각을 일으키는

본풀이 서사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로 제의를 바라보도록 이끌어내야 한다.이것은 성속

(聖俗)의 공유를 통해 종교적 인간으로 일체화되는 순간이다.이에 신앙민은 신의 뜻을

받들어 굿을 행한 후 ‘굿 덕을 보게 되고’,49)이는 계속해서 굿이 존재할 수 있는 원리를

만들어 준다.이 전승과정에 ‘부친탐색화소’는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된다.

제주의 일반신본풀이는 일정한 전승 요소를 지니며 중심축으로 기능하는 화소가 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예를 들면,<삼공본풀이>의 가믄장아기가 신화집단에 널리

알려지고,변용을 거쳐 설화의 다양한 장르로 전파되는 데는 그만한 전승 요소가 있을 것

이라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이것은 주인공인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복을 지니고 태어

난 복덩이 그 자체이며,복 있는 며느리의 덕으로 빈부의 문제는 富로 결말지어진다는 것

48)제임스 조지 프레이저,이경덕 역(1995),『그림으로 보는 황금가지』,까치글방,p.56.

49)홍태한(2009),『우리 무당 굿의 세계』,민속원,p.15에 굿을 한 후 효험을 보았을 때 흔히 ‘굿

덕을 보았다’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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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녀간의 윤리적 문제를 孝로 결말짓는 점은 <삼공본풀이>가 설화의 다양한 장르로

전승되게 만드는 중요 요소이다.50)라고 밝히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부친탐색화소가 전승 과정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며 이를 ‘부친

탐색화소의 전승원리’라 설정하고 세 가지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첫째는 1차적 원리로

부자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의 강제성’이다.둘째는 다양한 부자관계에 함의된 의미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자각성’이다.즉,세 편의 본풀이에서 은유적으로 확

장되는 의미를 자각하게 되면서 객관적인 서사를 개인적인 체험으로 수용한다는 원리이

다.셋째는 성속(聖俗)의 일체가 이루어지는 제의에서 신과 무당과 신앙민은 상호 호혜적

으로 증여와 답례를 주고받으며 하나가 된다는 통합성의 원리이다.따라서 이 장에서는

관계의 강제성,인식의 자각성 그리고 상호 호혜적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 제의에서 ‘부친

탐색화소’가 신앙민에게 수용․전승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관계의 강제성

제의는 의사소통의 특정한 유형이지만 종교적 행위나 현상을 넘어 인간생활에

서 보편적으로 찾을 수 있는 소통 형식을 갖는다.51) 로센블러(Eric W,

Rothenbuhler)는 “제의란 진지한 삶 속에서 상징적으로 효과를 미치거나 참여하는 데 있

어서 적절하게 패턴화된 행위의 자발적 연행이다.”라고 하였다.여기서 제의는 상징적으

로 효과를 내는,다시 말해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전제가 되며,개인적 행위가 아닌 패

턴화 되고 전형화 된 행위라는데 주목해야 한다.이는 내적 행위가 아닌 타인과의 공감을

만들어내는 틀을 전제하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

제의가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은 그 속에 신앙민에게 자발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승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이것은 공감을 이끌어

내는 인식의 틀이며,본풀이 자체에 내재해 있다고 본다.즉 신앙민이 본풀이의 권능을

믿고 따르도록 하는 서사가 있으며,이를 접하게 된 신앙민들은 이를 인식하고 수용하게

된다는 것이다.이 글에서는 ‘부친탐색화소’가 그러한 전승 원리를 이끌어내는 중심화소라

50)현승환(1993),「삼공본풀이의 전승의식」,『탐라문화』제13호,제주도문제연구회,p.48.

51)로센불러(Eric W,Rothenbuhler,RitualCommunication-Form Everyday Conversation to

MediatedCeremony,SagePublications,1988,p.4.오세정(2005),『한국신화의 생성과 소통원

리』,한국학술정보(주),p.2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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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제하는 것이다.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표7>1차적 전승의 원리:관계의 강제성

위에서 보듯이 ‘부친탐색화소’에서 공감을 만들어내는 제 1차적인 틀은 ‘부(父)-자(子)’

의 관계에서 온다.그렇다면 왜 ‘부(父)-자(子)’관계로 설정하는 것일까?‘부친탐색화소’의

부(父)-자(子)설정은 관계의 강제성을 가져온다.아버지와 아들은 선택할 수 없는 강제적

인 관계이다.이는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틀이다.

본풀이가 구송되는 제의 현장 또한 선택적이기보다는 강제적 관계가 형성된다.제의가

시작되어 그 공간과 시간이 성화되면 신앙민은 의례 속에서 종교적 인간으로서 신과 일

체가 된다.그리하여 부자관계의 강제성이 제의 참여자들 사이의 강제성으로 전환된다.

다시 말하면,제의에서 나타나는 의미작용은 자연적 선택이 아닌 강제적인 것이며,의사

소통 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 같은 강제성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물론 여기서

강제적이라는 것은 물리적 강제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강제성을 의미한다.

부(父)-자(子)관계의 설정을 통하여 신과 신앙민은 자연스럽게 공감의 법칙으로 하나

가 된다.여기서 신과 무당의 관계 또한 강제적으로 제한됨을 생각해 볼 수 있다.무당이

되는 길은 크게 세습무와 강신무로 나눌 수 있는데,두 경우 모두 신어미나 신아비가 전

제된다.세습무인 경우는 조상의 무업을 물려받는 것이다.이때 자(子)로 선택되는 본인은

무당의 업을 피하고 싶어도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신병을 앓거나,이미 자기도 모르는 사

이에 영험을 가지고 있어 피하기가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특히 강신무인 경우는 내림

굿을 받고 신의 자손으로 선택되어 자신의 몸 안에 몸주신을 모시게 된다.이때 내림굿을

하여 무법으로 이끌어주는 무당을 신어머니로 모시며 관계 맺게 된다.52)이처럼 신과 신

52)주강현(1997),『우리문화의 수수께끼2』,한겨레출판,p.151.

아버지(父)

아들(子)

혈연적 강제성 탐색의 자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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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민,무당과 신앙민은 부(父)-자(子)관계의 강제성처럼 제의에서 발생하는 관계의 강제성

을 자발적으로 수용하게 한다.더욱 확장하여 생각해보면 이것은 제의의 상황을 누구나

수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부(父)-자(子)관계는 인간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선택 사항이 아니다.물론

누구나 수용하도록 하는 관계의 자발성은 부(父)-자(子)관계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모

(母)-녀(女)관계,모(母)-자(子)관계,부(父)-녀(女)관계에서도 올 수 있다.하지만 인류

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힘을 바탕으로 하는 권위의 승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기

본적으로 아버지는 힘의 상징이며 아들 또한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된다는 점에서 힘의

승계 과정에서 부(父)-자(子)관계가 자연스럽게 전제된다.‘부친탐색화소’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힘을 바탕으로 하는 신적 능력이나 권위를 탐색하였음을 말하며,그것의 승계

는 당연히 그것을 예비한 존재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관계는 제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형식성을 부여하게 되며,선택의 여

지가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고대관념에서 왕위의 교체는 자연력의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프레이저(James

GeorgeFrazer)에 의하면 신적인 왕의 상태와 공동체의 상태는 동일한 것으로 인식

되었다.따라서 왕의 기운이 쇠퇴하여 공동체가 쇠퇴하는 파국을 막기 위하여 왕이

인간신으로서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에 그를 죽여 신적인 생명을 후계자에게 계승시

켜 공동체의 기운이 갱신되도록 하였다.53)이러한 일은 인간사에서 충분히 발견되었

다.실제로 왕권의 교체,세대교체,가장의 교체 등으로 표현되는 것으로,신화집단은

이를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 <이공본풀이>에서도 잘 드러난다.<천지왕본풀

이>에서 아버지는 천지왕이고 아들은 소별왕 대별왕이다.천지왕이 가진 권위나 힘을 소

별왕 대별왕이 전수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동시에 소별왕 대별왕이 가진 힘을 물려준

존재인 천지왕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며 동시에 지속된다.

<초공본풀이>에서 아버지는 황금산 도단땅에 사는 주자대선생이고,아들은 본맹두․

신맹두·삼맹두로 삼형제이다.주자대선생이 가지고 있는 권위나 힘을 삼형제에게 물려주

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이들이 부(父)-자(子)관계라는 1차적 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

이다.또한 삼형제는 아버지로부터 무법을 전수받아 지상에서 실행함으로써 아버지의 권

53)제임스 조지 프레이저,이경덕 역,앞의 책,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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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 법을 유지하도록 하며 그 존엄을 지속시켜주는 역할을 기꺼이 수행한다.

<이공본풀이>의 아버지는 사라도령이고 아들은 신산만산할락궁이이다.사라도령이 가

지고 있는 꽃을 할락궁이에게 주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이들이 부(父)-자(子)관계라

는 1차적인 틀로 엮여있기 때문이다.꽃을 받은 아들 할락궁이는 지상에서 제인장자의 악

을 징치하고 어머니를 살려낸다.이로써 아버지에게 수여 받은 꽃의 힘을 현존시키는 존

재로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는 구실을 한다.

세 편에 나타난 부(父)-자(子)관계는 아버지의 권위와 힘이 아들에게 승계되는 과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따라서 부친탐색화소를 중심축으로 하여 이루어진 ‘부친

탐색담’은 기본적으로 혈연적 관계인 부(父)-자(子)의 1차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

의 강제성에서 공감이 형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2.인식의 자각성(自覺性)

인식의 자각성(自覺性)이란 표층적 의미가 심층적 의미로 확대되거나,새로운 의미로

전용되는 것을 주체가 깨닫게 될 때 이루어지는 인식작용이다.소통과정에서 표층적 의미

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의미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다.그런데 발신된 기호 체계에 심층적

의미를 실어 보내게 되면 수신과정에서 표층적 의미가 1차적으로 표착된다.하지만 어느

순간 심층적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왜냐하면 표층적 의미만으로는 비논리와 비문법

이 발생함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이 깨달음은 수신자에게 잠재되어 있던 배경지식과 연

결되면서 이루어진다.예를 들어 ‘단골무’라는 기호체계가 ‘단골 손님을 갖는 무당’이라는

1차적 의미에서 ‘단골>단굴>단군’이라는 어원으로 확장해보면 단군신화의 ‘단군’은 지금의

무당을 뜻하던 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하게 된다.

제의가 신과 무당 그리고 신앙민 사이에서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로 기능하기 위해

서는 무당이나 신앙민 스스로가 그리는 신을 자각하거나 개인적 경험의 유사성을 찾

을 수 있어야 한다.앞서 논의하였듯이 굿판에서의 관계 설정은 우선 신을 우위로 하

며,아버지의 권능을 전제로 한다.물론 굿에서 화자인 무당은 청중인 신앙민과는 다

른 위치에 놓인다.왜냐하면 신앙민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무당은 이 문제

를 해결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그런데 1차적인 강제성과 일방적

인 형식성만으로는 신의 현현을 경험할 수는 없다.신화의 인식과정에서 신에 대한

자각이나 유사성을 발견하지 못하면 수용자인 신앙민은 신의 권위나 힘을 내재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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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그러므로 본풀이는 인간의 인식 작용을 확장하도록 구성되며,부친탐색화소

에 드러난 사건으로서의 서사는 신앙민의 인식을 자각하도록 이끌어내는 기능을 한

다.

신화에서 자각성을 만들어내는 장치는 인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은유작용이라 할 수

있다.은유는 기본적으로 인식론적 환유를 바탕으로 형성되거나 정서적 환유를 통해 형성

된다.54)이는 부친탐색화소에서 드러나는 1차적 관계인 부(父)-자(子)가 다른 어떤 의미

로 감정적 이성적으로 확대․전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신화는 특정 시기 특정 집단의 시간과 공간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므로

본풀이 서사에 드러난 의미를 특정한 부자관계로 규정하고 인식론적 환유나 정서적 환유

로 추론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신화 텍스트가 가지는 기호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왜냐하

면 인식론적 환유나 정서적 환유도 결국은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해석 과정의 산물

이기 때문이다.

은유관계는 기호가 가지는 백과사전적 정보를 통해 산출된다.이런 측면에서 <천지왕

본풀이>,<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에 나타난 부(父),자(子),부(父)-자(子)가 가지는

은유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父)의 측면에서 은유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천지왕,주자대선생,사라도

령이 가진 백과사전적 정보가 필요하다.<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부는 ‘천지왕’이다.천

지왕은 이름 자체에서 하늘과 땅 그리고 왕이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의미

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백과사전적 정보를 유지하고 있다.쉽게 표현해서 하늘과 땅에 관한

권위와 힘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이다.

<초공본풀이>에 나타난 ‘주자대선생’의 백과사전적 정보는 ‘주자’와 ‘대선생’의 백과사전

적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주자’는 중국 남송의 유학자로 주자학을 집대성한 학자이다.

‘대선생’은 뛰어나거나 위대한 인물을 통칭한다.이렇게 보면 ‘주자라는 대선생’과 같은 권

위를 가진 존재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신화가 신화집단의 현실과 이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면 <초공본풀이>에 나타난 아버지는 현실의 학문적 권위와 이상의 종교적

권위를 동시에 가진 인물로 그려지며 자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공본풀이>에 나타난 부,사라도령의 백과사전적 정보는 ‘사라’와 ‘도령’이라는 기호

54)오세정(2007),「신화의 의미작용과 제의화의 원리」,『실천민속학연구』제10,실천민속학회,

p.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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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하지만 도령이 가지는 백과사전적 정보는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

는 반면 ‘사라’의 백과사전적 정보는 검색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도령의 백과사전적 정보를 검색해보면 도령은 남자,총각,방울,지노귀새남굿에서

굿문을 세워놓고 하는 굿,승지 벼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다양한 의미의 결합이 생

겨나겠지만 여기서는 총각과 승지 벼슬에 주목하고자 한다.우선 총각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속의 신앙민들이 <이공본풀이>의 아버지 사라도령을 인간적이며 현실적인 존재로 설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총각을 대접하여 도령이라고 부르는 일은 예부터 친숙한 명명방식

이기 때문이다.또한 보다 확장하면 승지 벼슬에 해당하는 ‘도령(都令)’이라는 의미도 중

의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왜냐하면 사라도령의 신직은 꽃을 관리 감독하는 벼슬아치,즉

꽃감관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라의 백과사전적 정보를 검색해 보면 ‘사라’는 불교 용어인 ‘사라수’의 유입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사라는 산스크리트의 살라(sala)에서 나온 말이며 ‘단단한 나무’라는

뜻이다.석가모니 부처님이 구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숲속에서 열반에 들었는데 동서남북에

이 나무가 두 그루씩 서 있었으므로 사라쌍수라고 하며,부처님이 열반에 들자 그 중 한

나무씩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인도에서는 이 나무를 신성한 나무로 여기고 있으며 주요

산림식물의 하나이다.이러한 불교 용어가 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 차용되면서 주인공의

이름이 되었다고 조심스레 추론해볼 수 있다.55)이공본풀이계 서사체에서 사라도령에 해

당하는 주인공은 이공본풀이(사라도령),안락국태자전(사라수대왕),안락국전(사라수대왕),

악양국왕자노래(대왕님),신션세텬님청배(신아수대왕),기림사사적(사라수대왕)으로 나타난

다.이것은 본토와 제주의 이공본풀이계 서사체 간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을 전제한 추론

이며,<이공본풀이>에서는 불교식 이름을 수용하면서 신성성과 권위를 유지하는 방법으

로 변용하여 ‘사라도령’이라 부른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자(子)가 가지는 백과사전적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천지왕본풀이>

<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의 자는 <천지왕본풀이>의 소별왕.대별왕,<초공본풀이>의

삼형제,그리고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이다.

소별왕 대별왕은 소와 별과 왕이라는 정보가 합해지면서 백과사전적 정보를 형성하고

있다.소와 대는 크다와 작다의 의미를 지닌다.여기서 별의 의미가 문제이다.별을 성

55)김창일(2003),｢이공본풀이계 서사체의 전개와 공간 의미 고찰｣, 한국무속학 ,제6집,한국무속

학회,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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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星)으로 보느냐 별(別)로 보느냐의 문제이다.별을 성(星)으로 보게 되면 소별왕과 대별

왕은 모두 하늘의 의미를 지니지만 이승왕과 저승왕이라 불리는 의미와 맞지 않다.상대

적으로 작거나 짧은 이승과 관련된 힘과 권위를 갖고 있다는 의미로 보기위해서는 성(星)

의 의미가 아니라 별(別)이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이렇게 되면 소별왕은 현실에 있어

서 나타나는 작은 법을 관장하는 의미를 지니게 되고 대별왕은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큰

법의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초공본풀이>의 삼형제는 순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새롭게 백과사전적 정보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하지만 <이공본풀이>의 할락궁이는 백과사전적 정보를 검색할 필요가

있다.할락궁이는 할락과 궁 그리고 이라는 기호의 결합으로 보인다.할락은 한라산을 지

칭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보인다.그리고 궁이에서 ‘궁’은 신전이나 신전의 의미를 지

닌 장소의 의미를 지니고,이는 그 ‘궁을 주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이

렇게 보면 할락궁이는 한라산신제를 주관하는 존재라는 정보로 읽을 수 있다.

세 번째로 부와 자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은유적 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기본적으

로 부-자는 혈연적 관계라는 1차적 틀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부재자이면서 탐색자이다.

은유적 관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부재한 부를 찾는 탐색의 이유는 살펴보아야 한다.

탐색자는 부재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이는 탐색자인 자가 무엇인가를 결핍하고 있

다는 뜻이며 동시에 찾아서 결핍된 무엇인가를 채워야 한다는 뜻이다.이는 소별왕 대별

왕이 천지왕으로부터 이승과 저승을 다스리는 법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이는

<초공본풀이>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초공본풀이>에서의 삼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어머니를 살리는 기술 즉,죽은 사람을 살

리는 능력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의미이다.이는 <이공본풀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다.<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는 삶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어머니를 죽음으로부터

환생시킬 수 있는 꽃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뜻이다.

역으로 부가 부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부가 무엇인가를 갖고 있다는 뜻이다.이는 부

가 가진 이 무엇인가를 증여하기 위한 전제가 들어 있다.아울러 부재한 부를 찾는 과정

을 통해 찾고 있는 자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다.즉 증여를 예비하고 있지만 누

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이는 찾고 있

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따라서 부의 부재

이유는 증여를 전제로 하는 고난의 의미로 읽혀지게 되고 자의 입장에서 찾는 이유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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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를 전제로 고난극복을 보여줌으로써 능력을 검증받는 관계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친탐색 화소’를 통하여 신앙민은 다양한 부자관계와 부친탐

색의 과정을 인식하게 된다.이것은 본풀이와 제의의 과정에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직면

하게 하는 화소로 기능하며 이 자각을 통하여 신앙민은 더욱 굳건히 제의 속에 결합되는

것이다.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8>2차적 전승의 원리:인식의 자각성

 대별왕   소별왕사라   할락

도령   궁이

저 승 이 승

천지왕

주자대선생

무조신

신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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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상호호혜적 통합성

상호 호혜적 통합성이란 본풀이와 제의의 내․외적인 면에서 일어나는 조응(照應)을 말

한다.즉,‘부친탐색화소’에 나타난 부재자와 탐색자의 관계가 제의 상황에서 신과 신앙민

의 증여와 답례로 전환됨을 말한다.이처럼 본풀이는 제의에서 신의 증여와 신앙민의 답

례로 성화(聖化)되면서 끊임없이 신화집단의 생활 속에서 그 목적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

다.이를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9>3차적 전승의 원리:상호 호혜적 통합성

마르셀 모스(Marcel Mauss)에 따르면 무엇인가를 주는 것은 그 본래의 사용가치를 넘

어서 있는 것을 주는 것이며,동시에 경제적 교환 논리 저편에 호혜성의 원리가 있다고

하였다.여기서 증여로 이전되는 물건은 특별한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낸다.증여된 것은

그것이 애초에 지닌 평범한 유용성에 따라 평가되지 않는다.그것은 증여자의 영적 본질

을 담고 있다.부친탐색화소는 1차적으로 관계의 강제성에서 출발하여,2차적 관계인 인

식의 자각성을 통해 의미가 확장됨을 확인할 수 있다.그렇다고 해서 관계의 강제성이 사

라지고 인식의 자각성만이 남는 것은 아니다.관계의 강제성과 인식의 자각성이 모두 포

함된 상태로 신과 무당 그리고 신앙민의 사이에 일체가 형성되는데 이것은 상호 호혜적

이라고 말할 수 있다.즉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당은 수용자이면서 동시에 증여자가 되

능력

의 

증여

신격

의 

 父

가진자

천지왕 

절대신격

주자대선생

무법능력

사라도령

주화관장

 子

탐색자

절대신격

승계자 

무법능력 

승계자

신성주화 

승계자

      신앙민

증여

 父

증여자

 子

수혜자

답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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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용자인 신앙민은 신을 향한 신앙심으로 그 답례를 하기에 이르러 동시적 상황이 일

어난다.

여기서 부친탐색화소가 본풀이 과정의 메시지라는 점에 다시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

다.본풀이는 제의 과정 속에서 구송되며,일정한 틀로써 제의를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하

며 수신자와 발신자를 연결하는 의사소통의 내용물이기도 하다.제의에서 행해지는 여러

행위나 언술은 개인적인 경험과 일치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집단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반영하게 된다.즉 갑작스런 죽음,잦은 질병,의문의 실종 등이 하나의 예가 될 것이다.

그것은 지금 여기 내 앞에 닥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찾아올 문제로 죽

음이며,질병이며,이별이며 삶의 고난이기도 하다.이를 전제로 한다면 1차 원리인 부자

관계는 신과 신앙민의 관계로 현실적 제의 상황으로 전이될 수 있다.이를 도식적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0>종합적 전승 양상

1차적 상황

부(父) 메시지 자(子)

발신자 수신자

본풀이 제 의

2차적 상황

가진자 메시지 결핍자

발신자 수신자

본풀이 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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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적 상황

    부  

-----------------------   

자

  부    

--------------------   자

신 메시지 메시지 신앙민무당

본풀이

제 의

<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초월적 존재로서의 천지왕은 신앙민(信仰民)이 찾고 있는 아

버지의 원초적인 상으로 절대 신격을 향한 신앙민의 탐색을 드러낸다.앞서 부자관계로

얽힌 부친탐색화소가 강제적이고 자발성을 띤다고 전제하였는데 이로써 절대 신격에 대

한 신앙민들의 믿음은 강제적이고 자발적이었다고 해석 가능해진다.이로써 <천지왕본풀

이>가 창세 신화의 자리에서 구송되어지는 이유도 해명 가능해질 것이다.여기서 천지왕

은 ‘숨은 신’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그러므로 신앙민은 하늘의 존재와 인간을 연결해

줄 무당을 필요로 하게 된다.

<초공본풀이>에서 신앙민은 황금산 도단 땅 주자대선생을 아버지로 탐색하게 된다.그

의 존재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보이기도 하고,보이지 않기도 하지만 그로부터 무법을 전

수 받은 무조신 삼형제를 통하여 신앙민들은 무조신의 아버지를 체험하게 된다.이에 신

앙민은 부친탐색의 결과 생사운행의 모순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무당을 신격으로 대응

하기에 이른다.

<이공본풀이>에서 신앙민은 인간적 존재에서 신격을 얻고 좌정한 아버지를 탐색하고

있다.현존하는 아버지는 나와 다르지 않은 수동적이고 나약한 인간적 존재이다.그러한

현실 속 모순 앞에서 신앙민은 현실을 부정하고 이계의 존재로 이동한 아버지에게서 신

격이 발현되길 바랐다.그 구체적 모습은 아마도 부모의 죽음 뒤에 형성되는 신앙민의 아

버지 상이었을 것으로 추론 가능하다.이는 로센불러가 신앙민은 신과 아버지를 동

일화하는 태도56)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과 일치한다.여기서 본풀이가 개인을 넘

어서 집단화 되고 전형화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로써 본풀이 서사 단락으로 구송되는 부친탐색화소는 제의의 기능 속에서 신과 신앙

56)오세정(2006),『한국신화의 생성과 소통원리』,한국학술정보,p.30.



- 56 -

민의 관계,즉 부(父)로서의 신(神)과 자(子)로서의 신앙민(信仰民)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요컨대 아들이 부친을 찾듯이 신앙민은 신을 찾고 있음이다.이것으로 하여

제주도 열두 거리 큰 굿의 상위 제차(祭次)에 중심축으로서 부친탐색화소가 이어져 오고

있는 이유이며 서사 전개의 핵심 화소로서 기능하는 이유이다.또한 가장 상위 신

격인 <천지왕본풀이>에서 <이공본풀이>까지 반복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반

복적으로 신앙민들에게 발현되지 않는다면 신념 체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부친탐색화소의 강제성,자각성,통합성의 과정이 내면화되고 신념화되지 않

으면 제의에서는 이를 강제할 수 없고 행위 체계에서도 흔히 생략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부친탐색화소’의 반복을 통한 상보적 통합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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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 무속 신화인 ‘본풀이’에 나타난 부친탐색담의 구조와 의미

를 통하여 기능과 전승원리를 밝히는데 있다.그간의 선행연구는 부친탐색화소가

서사 문학의 한 원형으로서 나라와 가문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이를 계승하는 의

미에 주목하였다.특히 신화는 유래와 근원을 알려주는 이야기로서 이들은 공통

적으로 시조(始祖),시원(始原)을 설명하고 있기에 아버지의 존재는 큰 의미를 가

질 수밖에 없다.하지만 현실적으로 근원에 해당하는 아버지는 부재하였으며,여

기서 신화집단은 부친탐색을 시도하게 된다.

특히 제주도 무속 신화인 본풀이 세 편에 뚜렷하게 ‘부친탐색화소’가 드러남에

주목하였다.가장 상위의 절대 신격을 노래하는 <천지왕본풀이>,무조신의 내력

을 구송하는 <초공본풀이>,주화관장신의 삶을 말하는 <이공본풀이>가 그것이

다.각 편에 나타난 부친 탐색을 중심으로 본풀이 서사 구조를 분석한 결과 네

개의 공통 신화소를 추출할 수 있었다.이처럼 부친탐색화소가 신화 서사에서 중

요한 구조로서 작용하고 있다면 제의의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한 바,의미적으로는 <천지왕본풀이>의 절대 신격의

승계에서 출발하여 <초공본풀이>의 무법 능력의 이양,<이공본풀이>의 신성 주

화의 이양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로써 신앙민은 제의 과정에서도 ‘부친탐색화소’가 일으키는 의미 기능을 자발

적으로 수용하고 전승하기에 이른다.여기에는 세 가지 전승원리가 작용하고 있

을 것으로 파악하였다.첫째,부자관계 설정으로 인한 자발적인 수용으로 ‘관계의

강제성’이라 말할 수 있다.둘째,각 편에 나타난 아버지와 아들의 구체적 표상

및 그 관계를 둘러싼 은유 작용의 해석을 거쳐 자신의 경험과 유사함을 깨달으

면서 인식을 확장하며 그 의미를 수용해 가는 과정으로 ‘인식의 자각성’이라 할

수 있다.셋째,신과 무당과 신앙민이 부친탐색화소를 중심으로 증여와 답례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상호 호혜적 원리에 따라 수용하는 과정으로 이를 ‘통

합성’이라 하였다.이에 대하여 요약하면서 결론을 이어나고자 한다.

<천지왕본풀이>,<초공본풀이>,<이공본풀이>에는 네 가지 신화소가 공통적으

로 구조화되어 있다.‘결합의 신화소’,‘부친탐색 신화소’,‘증여와 답례 신화소’,‘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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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신화소’가 그것이다.이들 신화소가 어떤 내용적 특성을 드러내며 각 편의 본풀이에

서 그 전형성과 개별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결합의 신화소는 아버지의 출현 양상에 따라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

천지왕은 하늘의 존재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그러기에 결합 또한 일방적

이다.주자대선생은 현실과 비현실을 오가는 존재로서 권위 또한 혼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자지멩왕아기씨와 결합에서는 허락을 득하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임

신시키는 것으로 드러난다.사라도령과 원강암이는 구덕혼사로 결합을 이루게 되

는 현실적 존재들로서 그 권위 또한 인간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이에 종합

하면 결합의 과정은 일방적 선택에서 상호 교환적 선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발

견하게 된다.

다음은 부친탐색의 신화소로서 탐색 과정의 고통 유무에 따라 서사적 특성을

달리하고 있다.또한 앞서 제시된 결합의 양상이 탐색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

다.<천지왕본풀이>에서 대별왕 소별왕의 아버지 탐색은 ‘아비 없는 호래자식’이

라는 욕으로부터 출발한다.이로써 그들에게 아버지 부재는 정신적 결핍으로 이

어졌고,박씨를 타고 하늘에 올라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그 과정은 고통 없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초공본풀이>에서 초공 삼형제의 아버지 탐색은 어머니의

죽음 때문이다.이는 아들들에게는 육체적 결핍 그 자체였기에 시급하고 중대하

였다.외할아버지를 거쳐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과정은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으

나,어머니의 삶이 아들에게 투영된다는 측면을 적용해보면 고통을 수반하고 있

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이공본풀이>에서 할락궁이의 탐색 동기는 주체적 자

각이다.열다섯이 되자 아버지 부재로 인한 사회적 결핍을 인식하게 되었다.서

천꽃밭에 이르는 과정은 고난이 반복되는 구조이며,합혈과 얼레빗 맞추기를 통

하여 신분을 확인한다.이로써 아버지의 신격에 따라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

난의 강도가 결정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다음은 증여와 답례의 신화소로서 신직의 중복 여부에 따라 증여의 양상이 달

라지고 있다.천지왕은 이승과 저승을 증여하는데 이는 하늘과는 다른 세상으로

신격은 독립이기에 ‘순수증여’라 말할 수 있다.주자대선생은 삼형제에게 무법(巫

法)을 증여한다.아버지는 이계의 사제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아들은

인간 세상의 사제자로 역할 지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신직 중복 양상은 혼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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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다.그러므로 이를 ‘증여’라 할 수 있다.사라도령은 주화(呪花)를

증여한다.사라도령과 할락궁이는 인간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에 서천꽃밭의 꽃

에 관한 소유는 제한적으로 보인다.즉,적절한 때와 장소를 가려서 써야만 하고,

통과의례를 거친 자에게만 증여되고 있다는 면,신직이 중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교환’으로 파악하였다.이를 종합하면 천지왕의 순수증여,주자대선생의 증여,사

라도령의 교환 과정으로 위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은 신직 해석 신화소로서 뮈토스적인 이야기 요소들을 로고스적인 논리적

법칙으로 묶어주는 부분이다.<천지왕본풀이>에서는 이승법 저승법의 시원,<초

공본풀이>에서는 무법의 시원,<이공본풀이>에서는 수레멜망악심꽃의 시원으로

해석되며 종합 마무리 되고 있다.

각 편 본풀이에 드러난 신화소 분석을 기반으로 이들이 지닌 의미 기능을 고

찰하였다.우선,<천지왕본풀이>에서는 절대 신직이 승계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권력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며,그를 찾기 위한 과정이 아들의 부친탐색

으로 구체화된다.아버지가 하늘과 땅을 주재하는 절대 권력의 신격을 지녔으므

로 그 아들 또한 그러한 신격의 확보가 예비 된다.이것은 주로 두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데 하나는 혈통의 인지이며,다른 하나는 능력의 확인이다.<천지왕본풀

이>에서는 박씨를 타고 오르는 과정이 신분인지소로 드러나며,이승과 저승의

법을 확립하는 부분이 능력의 확인이다.이때 단순한 긍정과 부정,선과 악의 대

립 쌍으로서 이승과 저승의 설정은 아니며 그에 적합한 인물을 구별한다는 의미

의 능력 확인으로 해석된다.이로써 이승은 소별왕에게 적합하였고,저승은 대별

왕에게 적합하였다.따라서 그에 따른 법의 확립은 거스를 수 없는 절대적 성격

으로 신화집단은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은 <초공본풀이>에서 무법 능력이 계승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주자대선

생은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 죽음의 문제를 다룰 줄 아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

다.따라서 그 힘과 권위를 계승할 존재는 신맹두,본맹두,삼맹두 삼형제이다.

이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당이 되기로 한다.아버지는 이들에

게 천지문이라 새겨진 「산판」을 만들어주고,굿에서 맡게 될 신직을 따로따로

수여하며 무법을 전수해준다.다음은 무악기를 만들게 하며,어머니를 살려 내는

구체적인 굿의 방법을 일러준다.그들은 어머니를 살려 내어 굿 당에 좌정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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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무구를 만들어낸다.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굿의 절차와 기술을 습득하는

것으로써 아버지의 무법을 체계적으로 전수받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초공본풀

이>에서 무조신이 지닌 권력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게 된다.이로써 신화집단은 <초공본풀이> 부친탐색화소를 통하여 본풀이를 구

송하고 있는 무당에게 그 능력이 계승되었다고 믿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이공본풀이>에서 신성 주화가 이양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할락궁이

는 부친탐색 결과 주화(呪花)를 증여받게 된다.서천꽃밭에 피어있는 주화의 양

상은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웃음웃을꽃,싸움싸울꽃,수레멜망악심꽃,환생꽃

등 현실의 희노애락이 꽃 속에 투영되고 있다.신화집단은 할락궁이가 관장하는

주화가 현실의 급부(給付)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의식하였고,그것을 구체화된 신

체(神體)로 받아들였다.제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성한 굿 당에 현현한 이들 주

화(呪花)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믿었고,그를 몸소 체험하면서 성과

속의 일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세 편의 본풀이 드러난 부친탐색화소는 절대 신격의 이양,무법

능력 이양,신성 주화 이양 등을 위계적으로 보여주면서 신앙민에게 공감을 일으

키고,그 경험을 오래도록 보존하면서 신앙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미 기능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부친탐색화소’의 의미 기능이 제의에서 어떻게 신앙민에게 수용 전승되고 있

는지를 관계의 강제성,인식의 자각성,상호 호혜적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관계의 강제성은 부(父)-자(子)관계에서 온다.이는 현실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틀이다.이 틀은 신화텍스트에서 신과 신앙민의 관계를 부자관계로 만들어 공감의

법칙을 만들어내며,본풀이 구송자인 무당과 청중인 신앙민은 이를 자발적이며 자연스럽

게 수용한다.이것은 역으로 제의의 상황을 누구나 수용해야만 하는 것으로 인식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인식의 자각성은 텍스트의 기호작용에서 일어나는 은유작용이라 할 수 있다.은유는 기

본적으로 인식론적 환유를 바탕으로 형성되거나 정서적 환유를 통해 형성된다.<초공본

풀이>에서 아버지 주자대선생은 ‘주자라는 대선생’의 의미를 통하여 그러한 권위와 능력

을 가진 존재로 의미 확장되고 있다.<이공본풀이>에서 ‘사라도령’은 은유적 관계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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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불교적 색채를 지닌 ‘사라수대왕’의 영향으로 해석하여 결국에는 신성한 존재로 의미

확장되고 있다.아버지를 찾아나서는 할락궁이는 한라산신제를 주관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다.

상호 호혜적 통합성은 신화텍스트가 소통되는 내외적 상황에서 일어난다.텍스트 내적

으로 살펴보면 부(父)와 자(子)가 증여와 수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목적으로 통

합되고 있다.또한 텍스트 외적으로는 신과 무당 그리고 신앙민 사이에 신은 생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성의 의지를 증여하며 이에 무당과 신앙민은 깊은 신앙심으

로 답례를 하며 상호간에 끊임없이 통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제주 무속 신화에 나타난 ‘부친탐색담’은 내적 의미

기능을 넘어 외적 행위 체계로 제의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로써 ‘부친탐색화소’가 신화 전승의 중심축으로서 상위 신격의 제의에

서 구송되는 이유도 밝혀질 수 있었다.즉,<천지왕본풀이>의 절대 신격에서

<초공본풀이>의 사제자 무조신으로,<이공본풀이>의 인간이면서 신으로 좌정한

인간신에 이르기까지 위계적 질서를 아버지의 상(像)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이

로써 신앙민은 구체적 현실에서 부재한 아버지를 탐색할 수 있었던 제의의 접촉

을 통하여 생로병사에 관한 신념체계를 확립하게 되고,계속하여 신앙심으로 행

위 체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부친탐색담’의 제 기능을 종합적으로 밝히기 위하여서는 ‘건국신화’에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부친탐색화소’에 관한 논의 확장이 필요할 것이다.왜냐하면 신화집

단에게 증여와 답례의 구체적 사례가 역사적 시간 속에 구현된 사례들을 건국신

화에서는 더욱 확실하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기 때문이다.이 연

구가 가진 논의의 범위가 한계를 지녔음을 아쉬워하며 본토의 신화와 비교하고,

건국신화 연구로 확장하는 일은 다음의 과제로 미루어 두며 이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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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FunctionofFindingFatherandthePrincipleof

TransmissionInJeju’sGoddessMyths

Kang,Sun-hee

AmajorinKoreaLanguageandEducation,

GraduateSchoolofEducationJejuNationalUniversity

SupervisedbyProfessorHyun,Seung-hwan

Thepurposeofthisresearchliesindefiningfunctionsandprinciplesofsuccession

that characterize tales offinding one's father such as <Cheonjiwangbonpuli>,

<Chogongbonpuli>and<Igongbonpuli>.Untilarecentdate,asanarchetypeofepic

literature,tales offinding one's fatherhave focused on meaning researches to

establishtheheritageofanationorafamilyandtosucceedtheseaspects.Amythis

astorythatnotifiestheorigin.Therefore,existenceofafatherthatcorrespondstoa

progenitorandtherootistohavesignificance.However,therehavebeenmanycases

whereabsenceofafatheroccursinreality.Consequently,Thegroupfoundinmyths

attemptstofindone'sfather.

Talesoffindingone'sfatherarenoticeablyfoundinthreeseriesof<Bonpuli>

whichareJejuisland'sshamanmyths.Threeseriesconsistof<Cheonjiwangbonpuli>

glorifying divinity,<Chogongbonpuli> reciting the origin ofshamanic god and

<Igongbonpuli> whichdescribesthelifeofthegodinchargeofflowers.As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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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ethedescriptivestructureof<Bonpuli> intermsoffindingone'sfather,we

couldextractfourcommonmythmessuchas'mythmesofunion','mythmesoffinding

one'sfather','mythmesofgiftandacknowledgement'and'mythmesoffaith'.

Mythemsofunionischaracterizeddifferentlydependingonexistenceofafather.

Chunjiwang,thegodwithomniscience,exertspowerfulauthority.Therefore,theaspect

ofunionisunilateral.'Saradoreung'and'Wongwangami'joinsinvirtueofmarriage

basedonprayingforvirtue.Hisauthoritycouldbeinterpretedasbeinglimitedto

practicaldimension.Descriptivecharacteristicsofmythemesoffindingone'sfatherare

represented with diversefeaturesasthelevelofagony varies.Thereason that

Daebeulwang and sohbeulwang searched for their father is thatthey suffered

psychologicaldeficiency.Theyfinallymettheirfatherhavinggoneuptotheskywith

thehelpofaseedofgourd.Thatprocessseemstobeproceededeasilywithoutany

risk.Chogongthreebrotherssearchingfortheirfatherisduetothedeathoftheir

mother.Thiseventwhichisconsideredasthereasonoftheirphysicaldeficiencyhas

causedseriousproblems.Althoughtheirmeetingfatherpassingtheirgrandfatheris

accomplishedeasily,aspectsofagonycanbeextractedintermsofamother'slife

beingprojectedintohersons.Halakgungi'smotivationtosearchisself-consciousness

ofthesubject.Absenceofhisfatherleadstocognitionofsocialdeficiency.Thus,he

searchedforhisfather.ThewaytoSeocheongardenfeathersrepetitionofagony,and

thenbloodcheckingandsolvingapuzzleconfirmshisstatus.Therefore,itisproven

thatfather'sdivinitydeterminesintensityofagony.

In sequence,in mythmes ofgiftand acknowledgement,aspectofa gifti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whetherthereisan overlap ofdivineposition.Since

Cheonjiwangpresentstherealworldandthehellwhicharedifferentfrom theheaven,

thereisnooverlapofdivinejob,andthiscouldberegardedasapuregift.SageJuja

presentsshamanicwisdom tothreebrothers.Theirfatherisapriestinthespiritual

worldandhissonsbecamepriestsontheearth.Thus,anoverlapofdivineposition

appearstobecompositionalandthisaspectcouldberegardedasagift.Saradoreung

presentsflowerforpraying.BothSaradoreungandHalakgungitakethesamedivine



- 69 -

positionasaflowersentinel,whichisanoverlap.Also,asconditionalaspectthatone

havingundergoneariteofpassageistobeseennoticeably,thiscouldbedescribedas

akindofinterchange.

Thirdly,thereismythmesoffaiththatarrangemythicaldiscourseswithlogical

rules.This aspectis wellrepresented and interpreted in <Cheonjiwangbonpuli>

showing theoriginoflaw whichconstitutesdivision betweentheearth andthe

afterlife,<Chogongbonpuli>showingtheoriginoflaw concerningspiritualaffairs,and

<Igongbonpuli>featuredwiththeoriginoftheevilflowerwhichisametaphorthat

presentssupernaturalcausesofallthenegativeaffairs.

Iftalesoffindingone'sfatherthathavebeendiscussedfunctionastheprimary

structureintermsofmythicalepic,thesestoriescouldbeinterpretedasacrucial

leading factor in ritual matters. These factors are well represented in

<Cheonjiwangbonpuli> featuring transfer of divinity,<Chogongbonpuli> showing

transferofspiritualpowers,and<Igbonpuli>showingtransferofthedivineflower.

Asaresult,religiouspeopletakeinandsucceedthemeaning ofthesetales

spontaneouslywhileinritualceremonies.Threemajorprinciplesareconsideredto

function in regardtospiritualorritualmatters.Firstly,thereis'compulsion of

relation'.Afatherandsonrelationshipiscompulsorybutnotselective.Therefore,one

whotakespartinritualaffairsacceptsituationof<Bonpuli>spontaneously.Secondly,

thereisself-awarenessofcognition.Sincepeopleacceptmetaphorssurroundinga

fatherandsonrelationshipandconcreterepresentationofafatherandason,theyface

similaritiesbetweenthestoriesandtheirlife.Thisleadstobothextensionofcognition

and finally awareness ofintensive meaning.Thirdly,there is mutualsynthesis.

Religious people,the Supreme Being,and priests startfrom a fatherand son

relationshipandproceedtowardthecirculationofgiftandacknowledgement.The

SupremeBeingperformsgivingrespondingtoaprayerofareligiousperson,anda

religiouspersongiveshisorherfaithinreturn.Throughthisprocess,ritualceremony

and'Bonpuli'areacceptedandsucceededmutuallyandthisresultsinthesynthesis.

Throughthisresearch,we'veobservedthattalesoffindingone'sfatherin'Bonpu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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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functionedasthecenteraxistojustifythestatusofthedivinityandtransferof

authority.Inaddition,functionswhichritualaffairshavebeendiscussed.Inconclusion,

itismeaningfulthattheway'Bonpuli'inJejumaintainsuptoarecentdateits

significancehasbeenrev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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